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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초에 서유럽 몇 나라를 여행하
였다.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던 선진국
들이다. 좋은 점도 보았지만 실망이 컸
다. 나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여 세계의
도처를 많이 찾아 다녔다. 가는 곳마다
안내인은 방문국이 복받은 나라임을 자
랑한다. 그런 말이 다 사실도 모두 거짓
도 아니지만 어디를 보아도 우리나라처
럼 살기 좋은 곳을찾기 어려웠다. 
적당한 면적에 삼면이 바다이고, 산자

수명山紫水明한 환경에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 온갖 부조리가 판친다지만 국민은
대개 순박하고 법질서를 지킨다. 사람들
의 취미생활이 다양하고 자유스러우며
살기가 편하다. 행락명승지에는 관광버스
가 즐비하고 골프장은 늘 부킹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원이나 휴게소의 화장실

은 무료이며 썩 청결하다. 유럽의 공중화
장실은 출입에 1천 원 정도의 요금을 받
는다. 또 불결하기가 우리 것과 비교가
안된다. 가령 성베드로 성당에 연간 1천
만 관광객이 찾는데 그들이 1회씩 보는
용변료가 1억 원이다. 서울의 어린이공원
이나 올림픽공원 등은 무료이다. 외국의
관광지는 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
고 들어가서 또 요소마다 별도요금을 낸
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도 다른 곳
이 있다. 우리 식당에서는 반찬이 마음대
로 추가되고, 물은 무제한에 식후 커피까
지 준다. 밖에 나가면 어디서나 식당의
음식에 리필이란 게 없다. 
한국은 여성천국이다. 아랍국에서는 대

개 여성이 운전도 못한다. 우리 여성은
남자보다 운전을 더 많이 하고 골프도 치
고 놀면서 출산과 육아는 물론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또 노인 세상이
다.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
6 5세가 넘으면 전철에서부터각급 입장료
가 없어지고 진료비 혜택도 받는다. 가는
곳마다 노인정과 복지회관이 있다. 
우리는 반세기 전 국민소득 7 0달러의

최빈국에서 2만6천 달러의 선진국이 되었
다. 조선造船과 반도체ㆍ휴대폰 기술이
세계 1위이고 I T강국으로서 종합국력이 9
위이다. 국제 통계기관이 평가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1 5 1개국 중 6 3위, OECD국에
서 2 4위이고 유엔의 보고서에서는 1 5 6개
국 중 덴마크가 1위이고 한국은 4 1위이
다. 그러나 실제의 질은 한국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의 세계1위가 인천공항이

나 초고속 인터넷망 등이라면서 최악은
교통사망률ㆍ사교육비ㆍ대입경쟁ㆍ자살
률ㆍ이혼율ㆍ저출산 낙태율 등의 부정적
인 면을 열거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세계
최고 두뇌집단으로서 더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경희대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한

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아시
아에 등장할 또다른 일등 국가는 한국’이
라 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인이 제 좌표
를 모르는 관성의 자학에 빠지고 극단의
불만을 토한다. 인지부조화에서 오는 편
집의 중증망상이다.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며 나는 우리가

새삼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에 있음을
고마워하였다. 그 많은 불만세력과 종북
좌파와 간첩의 천국인 상황에서도 이를
이기며 번영하는 이 나라의 현존이야말
로 기적이 아닌가.——權海兆 편집위원

살기 좋은 우리나라

▲4월 6일 한식일 안동 시조 태사공묘소의 춘계향사에서 권우식 초헌관이 묘정에 취위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월 1 4일 고양시 행주산성 충장사의 행주대첩제에서 헌관제집사가 신문 내정을 거쳐 사당으로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4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서재ㆍ7 6 0 - 1 2 0ㆍ전화 0 5 4 ) 8 5 7 - 6 0 0 9

서울분사 : 서울 은평구 응암로 319 101동 1 0 0 3호 1 2 2 - 9 0 7ㆍ전화 0 2 ) 7 2 3 - 4 4 8 0ㆍ7 3 4 - 3 0 8 5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의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묘소
와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郞中
公 단소壇所에서 2 0 1 4년 갑오
년 한식일寒食日의 춘계향사
가 정일인 4월 6일 일요일 봉

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제
원은 2 0 0여명에 이르렀고 아시
조 향사의 수임을 낸 부산종친
회에서 전세버스를 내 단체 참
제를 하였다. 
묘하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

서는 입재일入齋
日 5일의 전석前
夕에 석식 후 대
당회가 열렸다.
시조 태사공 묘
소의 향사에 수
임首任인 권우식
權虞植(서울ㆍ추
밀공파 정헌공계
3 4세ㆍ양주 목사
공종회장) 도유
사의 인사에 이
어 아시조 낭중
공 단소 향사의
수임 권영욱權寧
郁(부산ㆍ3 4세)

도유사가 자기소개를 겸한 인
사를 하며 내일의 향례에 임하
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다음 권정달權正達 대종원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풍산유씨豊山柳氏와 공동소유
로 되어 있는 능동 묘역 임야
를 양성씨 각소유로 분할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오는 4월 2 7일에 대전의 뿌리
공원에서 대전청장년회 주최
로 열리는 안동권씨전국체육
대회에 각처에서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야의 분할등기 작업을 담

당하고 있는 대종원의 권주연
權宙演 부총재가 임야분할에
대한 배경설명과 실무의 경과
를 보고하였고, 대전청장년회
의 권용기 회장에게 대종원에
서 지원하는 3 5 0만 원의 후원
금을 전달하였다. 
대당회의 폐회에 이어서 안

동권씨전국청장년회장협의회
의 회의가 같은 능동재사의 정
당에서 속개되었다. 
익일 행사당일인 4월 6일 아

침 조식 후에는 능동재사의 정
당에서 집사분정례執事分定禮
가 행해지고 오전 1 0시에 시조
묘소로 제물이 봉송되며 재사
앞에 도열했던 초헌관 이하가
긴 행렬을 이루며 그 뒤를 따
라 묘역으로 올라가 제물 진설
을 하며 본행례가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 분정된 양소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시조 태사공위
초헌관初獻官 : 권우식權虞

植(전 사무관)
아헌관亞獻官 : 권기선權奇

宣(경북지방경찰청장)
종헌관終獻官 : 권혁근權赫

根(성균관 전인典仁)
진설陳設 : 권영하權寧夏ㆍ

권경섭權慶燮ㆍ권혁인權赫寅
ㆍ권태현權泰賢ㆍ권희철權熙
喆ㆍ권유달權有達
축祝 : 권인탑權仁塔
찬자贊者 : 권영일權寧日
봉향奉香 : 권용화權龍化ㆍ

권상빈權相彬ㆍ군범준權範埈
봉로奉爐 : 권도현權渡鉉ㆍ

권정수權正守ㆍ권무탁權武倬
봉작奉爵 : 권용달權容達ㆍ

권기원權奇元ㆍ권호규權琥奎
전작奠爵 : 권중달權中達ㆍ

권오장權五將ㆍ권근원權根遠
사준司尊 : 권삼달權三達ㆍ

권오련權五鍊ㆍ권영갑權寧甲

•아시조 낭중공위
초헌관 : 유학幼學 권영욱權

寧郁
아헌관 : 권영해權寧海
종헌관 : 권대직權大直
진설 : 권영옥權寧沃ㆍ권시

현權時鉉ㆍ권영탁權寧鐸ㆍ권
용주權容柱ㆍ권순호權淳浩ㆍ
권창룡權滄龍
축 : 권혁조權赫朝
찬자 : 권기욱權奇郁
봉향 : 권영철權寧喆ㆍ권수

동權秀東ㆍ권순철權純哲
봉로 : 권영국權寧國ㆍ권희

중權熙中ㆍ권대주權大周
봉작 : 권오담權五談ㆍ권영

탁權寧卓ㆍ권기덕權奇德
전작 : 권동일權東一ㆍ권오

창權五昌ㆍ권봉인權鳳仁
사준 : 권윤성權潤成ㆍ권영

무權寧武ㆍ권충화權忠和

이날 시조 태사공 향례에서
는 최근 경북도경찰청장으로
부임한 권기선權奇宣(복야공
파 야옹공계 예천 맛질 거창공
종손 3 6세)씨가 참제하여 아헌
관으로 행공한 것이 돋보였다. 

<사진ㆍ글 權炳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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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태사공ㆍ아시조 낭중공 향사
양소 수임에 權虞植ㆍ權寧郁씨

▲ 대당회에서 권우식 수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태사공묘소의향례에서 초헌관이 취위하고 있다

▲ 시조 묘소 향사에서 아헌관에 분정된 권기선 경북도경
찰청장이 취위하고 있다

▲ 태사공 묘전에서 초헌관 이하가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아시조 낭중공 단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4월 9일 오전 1 1시 경기 남
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봉현蜂
峴의 묘소에서 추밀공파 충정
공계 시조후 1 6세 가선대부 예
문관제학藝文館提學 매헌공梅
軒公 우遇(1363~1419, 포은
정몽주의 고제高弟, 세종대왕
의 세자시 빈사賓師)의 세향
歲享이 있었다. 매헌공의 세일
사歲一事는 여러곳의 행사가
겹치는 가을을 피해 봄철로

하여 음력 3월
10일을 정일로
하고 있고 금년
은 그 날이 양력
4월 9일이 되었
다. 
묘하의 재사에

원근에서 모인
후손 제관들이
집사자를 분정하
고, 분정된 헌관
제집사가 개복을
한 다음 묘소로
올라가 매헌공위
와 그 계하의 매
헌공 장자 판윤

공判尹公(조措 : 평산부사平
山府使ㆍ검교한성판윤檢校漢
城判尹)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존위 매헌공부터 행례에 들어
갔다. 그 분방된 주요 집사자
명담은 다음과 같았다. 

•매헌공위
초헌관 : 권혁찬權赫燦(서울

ㆍ호당공계)
아헌관 : 권순구權純求(충북

괴산ㆍ참판공계)
종헌관 : 권태영權泰永(남양

주ㆍ참판공계)
축 : 권혁채權赫彩
집례 : 권공범權公範
•판윤공위
초헌관 : 권영포權寧浦(서울

ㆍ판윤공계)
아헌관 : 권의철權義喆(서울

ㆍ호당공계)
종헌관 : 권영문權寧文(서울

ㆍ참판공계)
축 : 권혁채
집례 : 권공범

향사를 마치고는 묘정墓庭
에서 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렸
다. 권용주權容周 회장의 인사
말에 이어 권용호權容鎬 총무
의 경과보고가 있고 권순호權
純浩 감사가 감사보고를 한
뒤 전년도 결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이 승인 통과되었다. 권
용주 회장이 작년도에 선임되
어 취임 1년차에 업무를 파악
하고 새 목적사업을 구상하는
상태여서 별다른 토의사안이
없었다. 총회를 마친 종원들은
차례로 하산하여 재사로 내려
와 점심 음복을 하였다. 
<사진 권나리ㆍ보도자료 매

헌공종회 제공>

예문제학 매헌공 우遇 세향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봉현

▲ 매헌공 묘전에서 권혁찬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탄현면 낙하
리와 교하읍 삽교 일대에 세거
하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양촌
계 수은공睡隱公(시조후 2 2세,
도韜, 진사 강상칠현江上七賢)
후손문중에서 3월 1 6일 안동의
시조 태사공 유적을 순례하는
하루 일정의 여행을 하였다.
아침 7시 고양시 전철 3호선
시발역인 대화역에서 출발한
전세버스에 탑승한 인원은 3 0
여 명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권중업權重業 회장이 탑승자를
일일이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
게 하고, 안동권씨의 유래와
기본적인 보학개념에 대한 해
설을 하였다. 
대화역을 출발하여 자유로와

강변북로로 하여 중부고속
도로에 진입하고 영동고속
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타
고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시조 태사공 묘소에
는 네 시간이 지난 오전
1 1시경에 도착하였다. 시
조 묘소와 아시조 낭중공
단소에 참배하고 능동재사
를 둘러본 다음 능동에서
영주 방향으로 고개 너머
서후면 태장리에 있는 봉
정사鳳停寺를탐방하였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 2

년, 672년에 창건하여 1 3 0 0
여년이 된 우리나라 현존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의상義湘대사가, 영주 부석
사에서 날린 봉이 내려앉
은 곳이라 하여 이곳에 봉
황이 정지했다는 뜻의 절

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는 봉정
사는 2 1개 건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극락전은 국보 제1 5
호, 대웅전은 국보 제3 1 1호, 화
엄강당華嚴講堂은 보물 제4 4 8
호, 고금당古今堂은 보물 제
4 4 9호, 석조여래좌상石彫如來
坐像은 유형문화재 제4 4호, 만
세루萬世樓는 유형문화재 제
3 2 5호이다. 
봉정사 탐방을 마친 일행은

다시 성곡리를 거쳐 서후면 소
재지인 금계리 우체국 앞에 있
는 일족 권종실씨가 하는‘해
들목식당’에 가 미리 예약해
놓은 점심식사를 하고 안동시
내 북문동으로 이동하여 삼태
사三太師를 모신 우리나라 최

고最古의 원묘院廟 태사묘太師
廟를 참배하였다. 태사묘에서
는 안동권씨소 서재西齋에 상
근하는 권영목權寧睦씨의안내
로 사당 알례謁禮를 드렸으나
보물각은 이날이 일요일인지라
담당 문화재해설사가 일찍 퇴
근하여 관람을 하지 못했다. 
다음 예정된 행선지는 도산

면 토계리의 도산서원과 풍천
면 하회리의 하회마을이었다. 
도산陶山서원은 조선 선조 7

년, 1574년에 건립된 것으로
퇴계 이황李滉( 1 5 0 1 ~ 1 5 7 0 )의
위판位版을 모시고 문인과 후
손이 제향하며 후학을 양성해
온 곳이다. 영지산을 뒤로 하
고 동취병과 서취병으로 둘러
싸여 아늑한 동곡에 안동호를
내려다보며 자리잡고 있다. 선
조가 사액賜額하고 그 편액의
글씨는 석봉 한호韓濩가 쓴 것
이다. 사적 제1 7 0호로 영남유
림의 정신적 구심점이며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릴
때에도 철폐되지 않고 존속한
전국 4 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
다. 이곳은 1 9 6 9년과 1 9 7 0년에
정부의 고적보존 시책에 따라
성역화대상으로 지정되어 건물
을 보수하고 유물전시관과 옥
진각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도
산서원 소장의 고서 1천3백여
종 5천여 책 및 퇴계문집을 포
함한 목판 총3 7종 2 7 9 0판이 도
난우려를 불식하는 보존대책과
학술연구 활용을 위해 도산서
원 입구에 창건한 한국국학진
흥원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
다. 이 국학진흥원에는 우리
안동권씨의 능동재사 보판각譜
版閣에 있던 족보와 문집의 목
판도 모두 옮겨 위탁보관하고
있다. 마침 도산서원은 일행이
탐방한 익일이 향사일이어서
여러 유사와 집사ㆍ참예자들이
향사와 제수 준비에 바삐 움직
이고 있었다. 
도산서원의 탐방을 마치고

풍천면의 하회리에 도착하니
관람 시간이 넘어 무료 입장을
하게 되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한 바퀴를 돈 뒤 마을 입구의
간고등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자 7시가 넘어 어둠속의
귀로에 올랐다. 

<사진ㆍ글 權炳逸>

권기봉權琪奉(본지 편집고문
ㆍ서울 도봉구 창동ㆍ복야공파
직장공계 3 1세)옹이 4월 3일
새벽 자택에서 향년 8 4세를 일
기로 별세하였습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
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3일장
후 4월 5일 발인, 화장하여 고
향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가족납
골묘에 안장되었습니다. 자가
일수一銖, 호는 율봉栗峯인 고
인은 1 9 3 2년 합천군 율곡면 노
양리에서 나서 합천 초계면의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문하에
서 수학하고 노양리ㆍ와리의

선출직 이장, 선출직 농협 단
위조합장, 합천향교 장의掌議
등을 지내고 1 9 7 0년대 상경하
여 계몽출판사 외판사원 등으
로 정착하며, 초창기 안동권씨
중앙종친회에 참여하여 업무부
장ㆍ편집부장ㆍ총무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봉우鳳宇 권태훈
權泰勳의 한국단학연정원丹學
硏精院에서 도교를 수련하고
양촌선생기념사업회의 사무국
장을 거쳐 안동권씨종보사의
이사로서 편집위원ㆍ주간主幹
을 지내고 현재 이사 편집고문
으로 재임중이었습니다. 아들
은 은행원 목사 이옥二玉, 회
사원 중걸重杰, 회사원 중목重
穆, 딸은 회사원 예환乂丸, 재
미在美 영희英姬, 회계사淑女,
사위는 나주羅州 정웅丁雄, 동
래東萊 정진룡鄭鎭龍, 진양晉
陽 정유길鄭有吉, 손자는 정원
正元ㆍ태형泰亨ㆍ정윤正允ㆍ
정수正洙, 손녀는 태은泰銀ㆍ
혜은惠銀ㆍ명은明銀ㆍ아형娥
亨입니다. 

32 0 1 4년 5월 1일 목요일 제157호

▲시조 태사공 묘소에 성배하는 수은공 후손들

파주의 수은공문중 후손

안동 시조 태사공 유적 순례

▲ 태사묘 숭보당 앞의 수은공 후손일행

▲ 도산서원에서

▲ 봉정사를 탐방하는 수은공 후손

栗峯 權琪奉 편집고문 별세

능동시조태사공묘소를
찾는후손에게

해들목식당

안동권씨 참배후손에게
무료 민박 제공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중앙길 9

서후우체국 맞은편

대표 권종실
전화 : 054-859-8318
모바일 : 011-810-8318

만율봉권기봉족장挽栗峯權琪奉族丈 : 율봉
권기봉 족장을 애도함

일야낙황성一夜落荒城: 밤사이 갑자기 황천에 떨어지니
여공우차정如公又此程: 공 같은 이도 이 길을 뜨는가
관용천고범寬容千古範: 관후한 모습 천고의 모범이요
절제사시성節制四時聲: 절제로 사철 성망이었네
부귀비진욕富貴非眞欲: 부귀는 진정 바람이 아니요
충인시지정忠仁是至精: 충과 인으로 지극하셨는데
사옹하처적斯翁何處� : 이 노인을 어디 가 보리오
불망세간정不忘世間情: 이승에 맺은 정 잊지 못하네

갑오甲午 모춘暮春 동봉東峯 권홍섭權洪燮 추만追輓

만율봉족조輓栗峯族祖 : 율봉 족조를 만함
생자탁월율봉신生資卓越栗峯身 : 타고난 자질 탁월한 율봉노
인의 몸
복야파중구오륜僕射派中俱五倫 : 복야공파 중에서 오륜을 갖
추고
거세혼륜개취재擧世混淪皆就財 : 온 세상 재물을 취해 혼돈
에 빠져도
유공불실검유신惟公不失儉儒神 : 오로지 공만은 검소한 선비
화신이라
문한잔손지효가文翰孱孫至孝家 : 문한가 후손으로 지효의 집
안에서
자생차제영무하自生此際永無瑕 : 나면서 지금에 이르도록 하
자도 없는데
시서예절명문벌詩書禮節名門閥: 시서와 예절로 이름난 문벌
회고오친행유가懷古吾親倖有嘉 : 옛일 돌아보니 우리 일가
아룸다울사
합천정기산오공陜川精氣産吾公 : 합천의 정기 우리 공을 산
출하니
수훈추연치오몽受訓秋淵穉悟蒙 : 추연 문하에서 동몽을 깨우
치고
팔십평생무과오八十平生無過誤: 팔십평생에과오가 없으니
숭고음덕고향홍崇高陰德故鄕烘 : 숭고한 음덕이 고향의 횃불
일레
다복사옹후덕신多福斯翁厚德身 : 다복한 노인이 후덕한 몸으
로
종용일야작천빈從容一夜作天賓 : 조용히 하룻밤에 하늘나라
손이 되니
근린찬선여하망近隣讚善如何忘 : 인근이 선행을 어찌 잊으리
오마는
회억온정누만건回憶溫情淚滿巾 : 온정을 회억하며 수건을 적
시네

갑오 2 0 1 4년 4월 5일 족손族孫 권상목權相穆 곡만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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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 4일 오전 1 0시 경기 고
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
성의 충장사忠莊祠에서 1 5 9 2년
의 임진왜란 당시 3대첩의 하
나인 충장공 권율權慄(추밀공
파 양촌계 시조후 2 2세) 도원
수의 행주대첩幸州大捷을 기
리는 제4 2 1주년 기념제가 거행
되었다. 행주대첩의 전투일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 5 9 3
년 2월 1 2일인데 이를 당시의
양력 날짜로 환산하여 3월 1 4
일을 정일로 행사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이 제전을 1부
제전행사와 2부 문화행사로 나
누어 5월에 행하는 행주문화제
와 함께 양대 축전으로 성대화
하고 있다. 
당시 전라도 순찰사이던 권

율 장군이 지휘하는 2 , 3 0 0여
명 조선군이 왜군 3만여 병력
을 맞아 사투로 물리친 승전이
행주대첩이다. 2월 1 2일 새벽

6시에 시작된 전투는 총 7개
부대로 이루어진 정예 일본군
과의 총력전이었으며 1 0시간이
넘는 혈전 끝에 중과부적이던
비대칭은 역전되고 왜군은 너
무 큰 손실을 감당치 못하여
그 병력의 3분의 1인 1만여 명
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병력을 단순비교하면 당시 조
선군은 1 3대1의 싸움에서 한
사람이 적 4 . 3인을 사상시키는
전과를 올린 셈이었다. 그 대
신 조선군은 관군과 의병의 혼
성부대로서 부녀자까지 직접
전투를 지원하는 혼연일체의
결사전을 벌여 병법의 필사즉
생必死則生을 실증한 바로서
권율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작
전능력이 왜군은 물론 중국에
까지 널리 떨쳐 알려지게 한
바였다. 
이 승전의 결과로 왜군은 완

전히 사기를 잃고 서울 한성에
서 철수하는 계
기가 되었고, 조
선군은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를 갖추게
되었다. 또 조선
군이 가지고 있
던 많은 병기의
우수성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아군이 가지게
하는 데 크게 공
헌하였다. 당시
권율 장군을 도
와 이 전역에 참

여했던 주요 인물을 보면 전라
도 조방장 조경趙儆, 승장 처
영處英, 경기도 수군절도사 이
빈李브, 충청도 수군절도사 정
걸丁傑, 충청도순찰사 허옥,
전라도 병마사 선거이宣居易,
전라도 소모사 변이중邊以中
등으로서 이들은 이 대첩전 이
전과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다 전공이 컸다. 
이날 행사는 충장사에서의

제전행사, 대첩문 앞 광장에서
의 역사교육과 민속놀이 공연,
충훈정에서의 국궁 활쏘기 체
험 등으로 나뉘어 행해졌다.
제전행사는 산성 중턱의 충장
사에서 1 0시에 충장사제전위원
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초
헌은 고양시장이, 아헌은 고양
시의회 의장이 하였다. 그 분
정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
았다. 

초헌관 : 최성崔星(고양시
장)
아헌관 : 박윤희朴潤熙(고양

시의회 의장)
종헌관 : 방규동方奎東(고양

시문화원장)
감제監祭 : 이충구李忠九(제

전위원장)
집례 : 정대채鄭大采(제전위

원)
집례해설 : 한영애韓英愛(제

전위원)
대축大祝 : 선호술宣鎬述(유

도회 고양지회장)
상례相禮 : 김광주金光柱(제

전위원)
진설 : 김영호金榮鎬(제전위

원)
전작奠爵 : 권정택權貞澤(제

전위원) 
<사진 權炳逸ㆍ글 權貞澤>

4월 1 4일 오전 1 0시 3 0분, 경
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
주산성이 있는 덕양산 자락 옛
행주나루터 뒤에 있는 행주서
원杏洲書院 기공사紀功祠의춘
계 향사가 봉행되었다. 조선
순조 시대 왕명으로 창건된 이
서원 기공사에는 원래 충장공
권율權慄 도원수만이 독향되어
왔는데 일제시 폐향되고 6ㆍ2 5
전란으로 더욱 피폐했던 것을
6년 전 2 0 0 8년에 복원중건하면
서 임진란의 행주대첩전 당시
충장공을 도와 싸워 전공을 세
운 조경趙儆ㆍ선거이宣居易ㆍ
변이중邊以中ㆍ승장 처영處英
등 6위를 추가로 배향配享하고
있다. 
이번 향사는 6월 4일로 다가

오는 지방선거 관계로 고양시
장이 선거법상 제약으로 참제
를 못하게 되어 덕양구청장이
나와 초헌관을 대행하여 작헌
하였다. 아헌관은 고양시의회
의장이 나와 행공하고 종헌관
은 고양시조협회장이 주벽 충
장공위에 작헌하고 각배향위
후손문중에서 분정되어 나와
각위에 작헌하였다. 그렇게 분
방된 행사의 주요 집사자는 다
음과 같았다. 
초헌관 : 이상영李相榮(덕양

구청장)
아헌관 : 박윤희朴潤熙(고양

시의회 의장)
종헌관 : 박영경朴影慶(주벽

충장공위ㆍ고양시조협회장)ㆍ
선호찬宣鎬贊(보성선씨문중)ㆍ
조돈문趙敦文(풍양조씨문중)ㆍ
변동삼邊東森(황주변씨문중)ㆍ
이충구李忠九(전주이씨문중)ㆍ
정종욱丁鍾旭(압해정씨문중)ㆍ
김백호金白虎(행주서원)
감제 : 한유수韓有洙(행주서

원 부원장)
대축 : 김대연金大淵
집례 : 선운영宣橒永
행사를 마친 후 행주서원의

강홍강姜弘岡 원장이 감사의
인사말을 통해 현재 서원의 주
변이 음식점 등으로 둘러싸인
환경이 개선될 계획에 대해 설

명했다. 현재의 서원옆 동쪽의
부지는 이미 매입하여 담장을
밀어 옮기는 확장공사를 할 예
정이고, 외삼문 앞의 토지와
주택도 매입하여 철거 후 현재
는 없는 홍살문도 복원하여 서
원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 하였
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

첩전의 비화를 소개하면서, 원
래 권율 장군이 방어진을 치고
왜군을 맞으려 한 곳은 지금
서울의 아현, 즉 애오개였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런데 막하
의 선거이ㆍ변이중ㆍ조경장군
등이 반대하였다. 이에 권율
장군이 조경을 시켜 진칠 곳을
물색한 끝에 해발 1 2 4 m에 불
과한 덕양산성에 배수진을 치
게 되었다. 충장공은 조경을
시켜 덕양산 중턱 토성에 이중
의 견고한 목책木柵을 치게 하
고 군사를 은밀히 이곳으로 옮
긴 뒤 휘하 병력 4천여 명을
나누어 선거이에게 주어 남쪽
관악산 아래 금천에서 서울을
견제케 하고 변이중에게는 군
사 1천을 주어 역시 강남 양천
에 주둔하여 행주와 금천의 중
간에서 적군을 견제하면서 사
태에 따라 덕양산성에 배수진
을 친 충장공 직할의 결사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렇게 회전 준비를 끝낸

1593, 계사년 2월 1 2일 새벽 왜
병은 3만 대군 7개 부대로 진
군하여, 밀어붙이면 곧 강으로
넘어질 것같이 작은 산성을 물
밀듯 공격하
였다. 충장공
이 직접 지
휘하는 2천3
백 결사대는
전자에 조선
군이 써보지
않던 화포와
수차석포 및
화전火箭 등
을 동원하여
까맣게 몰려
드는 적진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전야를 가득 채우고
몰려드는 왜군은 이 포화에 그
대로 노출된 채 속속 궤멸되며
찢어진 몸조각이 공중에 날았
다. 그래도 적은 인해전술을
펴듯 계속 밀려왔다. 이윽고
적의 제6대가 산중턱에 이르러
백병전이 벌어질 때 울짱 안에
서는 많은 재주머니를 던져 터
뜨렸다. 앞이 안보이고 눈을
못뜨는 적병은 장님과 같이 병
장기를 허우적이다 창검과 화
살의 표적이 되어 나무토막처
럼 쓰러졌다. 지역에서 자발적
으로 동원된 부녀자부대는 치
마를 짧게 잘라 행주치마처럼
두르고 거기에 돌멩이를 주어
담아 날라 투석전의 실탄을 조
달하였다. 덕양산성은 이로부
터 부녀전사의 행주치마에서
유래하여 행주산성幸州山城(처
음에는 杏洲山城)으로 바꾸어
불리게 되었다. 
1 0여 시간에 걸친 종일의 혈

전 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
더 공격력이 탈진한 왜군은 마
침내 퇴각하면서 전야에 널브
러진 시체를 불태웠는데 미처
태우지 못해 버리고 간 시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도 산성 중턱에 토성과

목책지가 남아 있고 삼국시대
토기조각이 출토되어 이곳이
고대부터 군사요충이었음을 알
게 한다. 산성에는 1 6 0 3년에
세운 대첩비가 비각 속에 있
고,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제碑題로 높이 세운 대첩비
는 비문이 없는 상징물이다.
산성 중턱의 충장사忠莊祠는
1 9 7 0년에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고제와 달리 창건한 것이다.     

<사진ㆍ글 權貞澤>  

충장공, 제4 2 1주년 행주대첩제
3월 1 4일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제의 제전행사를 위해 초헌관 이하 제집사자가 충장사의 신문안으로 입
장하여 사당 뜰로 오르고 있다

▲사당 안 충장공 위전에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대첩문 앞에서 제전의 헌관 집사자들이 대첩제 문화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 행주서원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행주서원 기공사 춘향
경내 확장하고 홍살문도 세우기로



경기 고양시 동일산구 성석
동 1 1 7 5 - 1번지에 있는 감로재
사甘露齋舍에서 안동권씨 창수
공倉守公(추밀공파 양촌계 시
조후 1 9세 광흥창수廣興倉守
휘 억憶) 종회의 2 0 1 4년 정기
총회가 3월 8일 토요일 1 2시
넘어 열렸다. 원근에서 온 참
석자는 5 0수 명이고, 이날 회
의는 오전 1 1시 개회 예정이었
으나 먼 곳에서 오는 종원의
도착이 다소 늦어지고 또 회의
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여 점심
식사를 미리 하게 하면서 개회
시간을 늦추었다. 
회의 소집통보서에 제시한

안건은‘1호 2 0 1 3년 결산 및
2 0 1 4년 예산안 승인의 건, 2호
임대차문제 및 현황 사항 토
의, 3호 기타’였으나 회순에
열거된 의안은‘경과보고ㆍ감
사보고ㆍ회의록(전차) 승인의
건ㆍ2 0 1 3회계년도 결산서 승인
의건ㆍ2 0 1 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ㆍ권태봉 권병헌 권영호 (금
융사고 관련) 배상청구 건 추
심ㆍ부동산임대차계약의 건ㆍ
문중현안문제의 건ㆍ기타토의
사항’등으로 9개나 되었다.
배포한 회의자료를 통해서도
권병돈權炳敦종회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기에 처한 종회
의 극단상황을 토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지
종원의 모금운동을 펴겠다는
뜻을 역설하고 있었다. 

창수공종중의 소유인 일산동
구 성석동 1 3 0 6 - 9번지 외 6필
지를 1 9 9 8년부터 현재까지 이
주흥과 이어서(주 중산힐스)와
계약하여 사용케 하고 있으면
서 문중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
나 아무런 성과 없이 현시점에
와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
지 않기 위하여 사직당국에 호
소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종중은 1차로 중산힐스에 계

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통보
하였고 금년 2월 2 2일에 있은
종무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오늘 3월 8일의 정기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사안
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
는 처지이다. 현재 종중의 재
정상태는 은행잔고가 바닥이
나 있고 중산힐스에서 토지 임
대료를 미납하고 있어 개발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공과금
도 납부하기에 부족하여 허덕
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종
중의 피해는 파탄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명약한바 그저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독지
종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 창수공종

회를 구하고 단합으로 발전시
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
산을 견고히 지키기 위하여 1
차로 법정소송비용을마련하기
위한 모금차입 운동을 전개하
겠다. 이는 자발적 참여의 구
종운동이다. 아무쪼록 독지종
원의 따뜻한 위선지심에 의한
동참이 있으시면 큰 힘이 되겠
다. 이 출연차입금은 종중이
정상화되어 재정이 회복되는
대로 원금의 환급은 물론 상당
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
다. 

허심탄회하게 종중이 처한
상황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
려는 메시지로 보였다. 회의에
들어가서도 권병돈 회장은 결
의가 선 어조로 개회인사말을
통해 기왕에 범하여 종중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과거 집행부
유사들의 실책과 비리를 가려
내 척결하고 이를 통해 종중을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병기權炳幾 총무의 경과보

고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개
혁의지가 강하게 발로되었고,
권영홍權寧洪감사가 감사보고
에서 또한 이를 강도 높게 지
적하여 성토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임차인 이주흥과 임차인 이
준희로부터 임대료를 제때 받
지 못하고, 종중이 임차인에게
끌려다니며 업자에게 번번이
기만당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

을 금치 못하며, 특단의 결심
과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을 보
고드린다. 
또한 임차인 중산힐스의 이

주흥은 2 0 1 2년의 토지사용 재
계약 당시 제소전 화해결정문
을 득하는 조건하에서 재계약
을 체결하였던바, 이주흥은 거
듭하여 이런저런 트집으로 말
을 바꾸며 제소전화해 자체를
거부 내지 회피하고 있다. 그
때마다 집행부가 양보안을 내
주었으나 이주흥은 그 안을 책
임지고 자기네 법인 이사들에
게 설득하여 관철시키겠다는
등의 구실을 달았고 돌아가서
는 다시 딴지를 걸어 번복하였
다. 여기에 종중의 모유사가
나서 이것 하나만 더 우리가
양보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제
소전화해를 성사시키겠다고주
장하기를 수차 하였으나 결과
는 상대의 지연작전에 도움이
될 뿐이었다. 이에 더 이상 중
산힐스의 이주흥에게 끌려다니
며 허송세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로 인하여
종중은 현재 정기적금도 적립
하지 못하고 있고 금 2 0 1 4년 1
월부터 하기로 한 토지임대료
의 현실화 인상 협상도 진전이
안되고 있다. 

종회의 직인을 사용하는 문
서발송대장을만들어 번호순으
로 정리해 비치하는 것은,
2 0 0 7년 집행부의 이중회의록
조작발행으로 종중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왔으나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자 없이 진위조
차 파악 못하는 식으로 공문서
가 남발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무의 정
상화과정으로평가한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 전임 권

태봉 종회장시의 종재금융사고
의 형사사건 당사자와 연대책
임자 3인에 대한 배상 건은 추
심이 진행중임을 확인한바,
2 0 1 3년 7월 9일 집행부에서 위
임받아 동 1 7일 3인의 동산경
매신청을 해놓고 있었다. 

회의중에 의장은 종중에서
총회나 종무위원 회의 등을 하
고 있는 실황과 기밀 결의사항
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산힐스
에 보고될만큼 종원 가운데 내
응자가 있는 점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회의는 처음부터 전수
녹화녹음되고있었고 의사진행
도 유루가 없이 정연하였다. 
창수공종회는 2 0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교외 시골에 위토
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선
영을 수호하고 세향을 받드는
외에 사안이 없던 종중이었다.
그 위토 임야에 승마장이 들어
오고 거기에 다시 골프연습장
이 들어와 토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 이해와 갈등이 발

생하고, 먼 지방에 떨어져 세
거하여 수도권 지역의 물정에
밝지 못하던 옛 집행부 유사들
이 개발업자의 농간에 휘말려
요구대로 여러 편의와 인감 등
을 제공해주다가 업자는 형통
하는 대신 종중은 세금도 못내
는 형세가 되었다. 이를 바로
잡고 향토세력까지 업은‘갑
질’업자의 위력에 맞서 종중
을 구하려던 양심종원은 혼란
을 극한 회의장에서 고성막말
과 물리력으로 퇴출되고, 한때
업자와 향배를 같이 하는 것으
로 의심되는 유사들의 독무대
가 되었다. 그러다가 대형 금
융사고가 나 토지보상금을 여
축했던 종재가 한 순간에 증발
하자 성토와 책임추궁 등의 분
규가 극에 달했다. 수습책이
나오지 않아 3인의 공동대표를
두는 체제로 바뀌어 여러 해
동안 의견불일치의 비능률적
혼돈을 거듭하며 정상화에의
난망 상태에 있던 연전에 지금
의 차세대 집행부가 들어서 자
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리하여 현재의 집행부는 권병
돈 회장과 권영호ㆍ권병돈權炳
敦 감사 및 권병기 총무 4인이
주축이 되어 과거의 비리와 실
책을 밝혀 매거하여 바로잡으
며 만신창이가 된 종중을 되살
리려는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게
다수 종원의 관망이고 중론이
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3월 8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의 묘역하 재사에
서 양촌陽村(대제학ㆍ찬성사,
추밀공파 충정공계 시조후 1 6

세 휘 근
近)의 문충
공文忠公종
회가 신년
교례를 겸
한 산하 4
개파종회장
및 임원회
의를 열었
다. 지난해
1 1월 1일의
세사일 정
기총회에서
종회 전임
원의 임기
만료에 따
른 임원개
선 등 안건

이 많았는데
마침 권영위權
寧偉 회장이
입원치료를 하
게 되어 회의
에 참석치 못
하고 군청 사
무관직에 있는
권오섭權五燮
총무도 해외연

수를 나가고 없어 결산ㆍ예산
안 등의 기본안건 처리도 어렵
게 되었었다. 이에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안건의 토의ㆍ의결을 미루고,
상정할 의안 일체를 회장과 총
무가 돌아온 뒤 산하 4개파의
회장과 임원진이 모여 처리하
도록 위임키로 결의하였다. 이
에 따라 이 날의 임원회의가
열렸고 참석자는 4파 종회장과
종회 고문ㆍ종무위원 등 3 0여
인이었다. 
권영위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권오섭 총무의 경과보고
가 있고 유인물로 준비된 전년
도 결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이
토의, 통과되었다. 다음임원개
선 안건은 4파종회장이 사전
합의한 바대로 현 권영위 회장
이하 전임원의 차기 연임안이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단 현임
원 가운데 고문 1인과 종무위
원 1인이 별세하여 결원이 발
생하고 있었으나 이는 보선이
차기로 미루어졌다. 
그밖에 기타토의 안건에서는

종중의 재산목록이 비치될 것,
종무위원 등 임원에게 경조사
비를 지급하는 안, 낡은 제례
복을 새로 장만할 것, 교체할
묘역 수호인 후보자를 구할
것, 위토의 전대행위를 바로잡
고 재발을 방지할 것 등이 지
적 내지 토의되었다. 

<사진ㆍ글 權炳逸>.  

52 0 1 4년 5월 1일 목요일 제157호

▲문충공종회의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창수공종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양시 성사동 창수공종회 정기총회
새 집행부, 강력한혁신의지 밝혀

문충공종회, 4개파종회장및 임원회의
權寧偉 종회장 외 전임원 연임키로

▲회의후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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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부산에서의 신접
살이(승전)
집주인은 헌병대의 하사인데

동채의 가운데에서 앞마당을
지배하며 살고 그 좌우 양쪽으
로 쪽방이 두 개씩 앞뒤로 붙
어 도합 다섯 가구를 이루었
다. 주인 이외 네 집은 다 월
세로 든 것인데 권대위 내외가
우측의 뒤쪽 방에 들어 살고
앞쪽방에는 중사가 세들어 살
았다. 그리고 좌측의 뒤쪽 방
에 권대위의 육사 동기로서 같
이 고시장교로 전입해온 노대
위가 세들어 있고 그 앞쪽 방
에는 황대위가 들어 살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이 얇은 지붕
함석집에는 군인가족 5가구가
들어 주객관계를 이루고 있었
다. 
동기생 노대위는 당시 권대

위보다 두 살이 위인데도 미혼
이어서 고향의 부친한테서 날
아오는 편지가 어서 장가를 들
라는 훈계 일색이었다. 그런
노대위는 사실 그 집에 방을
얻어 영외거주를 하고 있지만
손수 취사를 하지는 않고 아침
저녁을 권대위 방에 와서 한솥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과 남편 친구 두 사람의
조석과 빨래를 거두는 셈이었
다. 그들은 아침저녁만 집에
와서 먹고 점심식사는 부대에
서 하였다. 그들이 밥을 먹으
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장교
식당인데도 부대밥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불평이었다.
된장의 기운조차 없는 소금국
에 콩나물 세 낱을 띄워 주는
게 반찬인데 그 콩나물이 하도
웃자라 쇠어‘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라는 것이었다. 
한낮의 점심때가 되면 주인

아낙 하사 부인이 점심을 같이
먹자면서 권대위의 신부를 안
집 쪽마루로 불러냈다. 군대에
서는 세입자의 남편들이 다 집
주인의 남편 하사보다 계급이
높지만 집에서는 주인집 하사

부인의 지체가
제일이었다. 그
리고 집주인
하사 부인은
식모를 두고
살며 살림을
시키고 거의
손에 물을 묻
히지 않으며
몸단장이나 하
였다. 그러한
안집의 분위기
에 맞지도 않
거니와 신혼초
몸가짐이 조신
할 수밖에 없는

새댁인 권대위 부인은 그러한
안집의 부름에 잘 나가지 않았
다. 그러다 마냥 사양하기도
어려워 손수 담근 김치를 가지
고, 그 한 지붕 밑 다섯 세대
의 공동공간으로 나가 여자들
의 두레먹기 같은 점심을 먹기
도 하였다. 그러면 부인들은
권대위 새댁의 음식맛이 좋다
면서 자꾸 반찬을 가지고 나오
라고 불러내기를 더하였다. 그
렇게 안집마루에 가 접심을 먹
다 보면 그 뜰안마당에서 매일
장이 서고 있었다. 마을 사람
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뜰마당
에 내놓은 일상식재를 골라 사
가는데 그게 장터에 벌여놓은
좌전과 흡사하였다. 거기에는
쌀보리에 호박ㆍ파ㆍ마늘이며
고춧가루ㆍ깨소금ㆍ식용유와
콩나물 가마니 등 살림하는 아
낙들이 보고 혼탁할 물건이 없
는 것보다 있는 게 많았다. 다
군부대에서 나와‘야미’로 파
는 것인데 시장이나 가게에서
보다 싸게 살 수 있어 소문으
로 찾아드는 주부들에게 인기
였다. 부대 안에서는 장교식당
에서조차 콩나물이 아닌 콩나
무가 나온다는데 여기에서 팔
리는 것은 콩나무가 아닌 콩나
물이었다. 
권대위의 새댁은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못볼 것을 보는 것
같고, 같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눈길을 피하다 보니 될수록 안
집 마루로 불려나가는 게 내키
지 않았다. 또 두려워 낮에 안
집 마당에서 본 이야기를 남편
에게 다 옮기지도 못하였다.
남편은 결혼시, 군인의 아내로
서 해로하며 지킬 것 세 가지
를 약조해 달라 하였다. 그 하
나가‘사병士兵을 사병화私兵
化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군
대에서 노예처럼 부리는 게 졸
병인데 그들이 다 집에 가면
부모에게 금쪽같은 자식이다.
장교집에서 그들을 종 부리듯
하는 것은 벌받을 죄업이다.
다음 둘째가‘군수품을 갖다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군부
대에 부식으로 소 한 마리가
내려오면 먼저 가장 좋은 부위
가 부대장 숙소로 가고 차례로
내려가 선임하사의 집에까지
배당되고 나면 사병에게는 그
소의 발굽이 지나간 물만 남는
다던 시절이었다. 결혼시에 남
편에게 한 약조는 세상 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신부 신덕임이
라 하여도 그 몸속에 명심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는 이를 받
아들여 몸으로 소화시키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 동네 운천리에는‘운천리

우물’이라는 아주 크고 물맛이
좋은 샘이 있었다. 온 마을 사
람이 그 물을 길어다 먹고 거
기 나와 빨래를 하며 군인들도
나와 거기에서 씻고 함께 섞여
빨래들을 하였다. 권대위의 신
부도 거기로 물을 길러 다니고
빨랫거리를 가지고 나와 빨다
보면 아낙네들의 온갖 이야기
를 듣게 되고 낯들이 익으면서
묻는 말에 무어라 대답도 해야
하였다. 이 우물은 또한 운천
리 일대 여자들의 소식통이었
다. 그곳에 나가면 듣지 않을
래도 온갖 세상 소문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얻어 듣게 되었
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도 영
관 장교의 부인은 식모에 숙소
당번병을 거느리고 여왕처럼
호강한다는 등의 소리가 화제
였다. 그러나 육사 출신 장교
는 어디를 가나‘대꼬챙이’같
이 융통성이 없어 소금국에

‘콩나무’나 먹고 있다는 소리
에 권대위의 신부는 잘못도 없
으면서 혼자 귓불이 달기도 하
였다. 그러한 운천리에서 두세
달을 살고 권대위 내외는 광주
시내로 이사하여 군인가족 동
네가 아닌 곳에서 또 두세 달
의 셋방살이를 하였다. 
권대위는 이해 5 9년 1 0월 1 0

일 보병학교 특명으로 감찰교
육장교가 되어 1 1월 1 8일까지
한 달여 기간 수도사단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앞선 9월에 신부는 광주에서의
반년에 걸친 신접살이를 접고
다시 마산의 친정으로 돌아갔
다. 신부는 이해 초 2월에 첫
아이를 임신한 몸이어서 이 무
렵이 되어서는 더 이상 객지에
홀로 나가 있게 둘 수 없는 게
시댁이나 친정의 부모 마음이
기도 하여서였다. 이렇게 홀몸
이 아니게 된 신부는 9월 추석
이 지나 마산의 친정으로 갔다
가 신행 준비를 하여 1 0월에
대구시 대명동의 시댁으로 들
어가는 신례新禮를 행하였다.
그리고 한 달 뒤 1 1월 2 6일 대

명동 집에서 시어머니의 해산
관으로 장녀 혜경惠慶을 출산
하였다. 원근 대소가의 관심은
새로 들어온 4대 종부宗婦가
과연 첫아들을 낳을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첫딸의 순산
은 또한 다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여 안도의 숨들을
내쉬었다. 수도사단 파견근무
를 마치고 광주 보병학교로 귀
대한 권대위는 장녀가 출생한
열흘 뒤인 1 2월 5일 육군본부
특명으로 부산 병기사령부로
전출되었다. 
권익현 대위는 부산 병기사

로 가 3일을 대기한 뒤 동 사
령부의 감찰부장에 보임되어
검열과장을 겸무하게 되었다.
병기사 감찰부장은 영관장교
중령이 보임되는 자리인데 파
격적인 인사였다. 육본에서 비
리를 모르고 원칙대로 가는 육
사 출신의 위관장교를 그런 자
리에 배치한 것은, 전군의 병
기를 조달하는 막중한 생명선
상의 병기사령부 내부와 산하
에도 뿌리박혀 만연하는 부정
과 비리를 척결하려는 비상한
의지의 시책이었다. 거기에는
광주에서 고시장교로 근무하던
동기 노대위도 같이 전보되어
왔다. 그런데 같은 동기인데도
권대위가 군번이 빨라 감찰부
장에 검열과장을 겸하고 노대
위는 그 부하로서 선임 감찰장
교가 되었다. 군의 보직특명이
니 너나들이로 막역한 사이라
도 도리가 없었다. 
대구의 대명동에서 첫아이를

출산하고 한겨울을 난 이듬해
1 9 6 0년 2월 부인 신덕임은 갓
난아기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임지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며느리로서 이제
신행을 하였으니 어디로 가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게 법
도이고, 아들 권대위로서도 1 0
년을 객지로만 돌아다녔으니,
고희가 임박한 어머니를 고향
집에 더는 홀로 계시게 할 수
없었다. 부산의 문현동에 얻은
셋집은 한 칸이나 다름없는 두
칸 방인데 가운데에 일본식 맹
장지‘후스마’로 칸막이를 한
구조였다. 그리고 그 방구들이
아궁이에서 연탄불을 피면 노
모가 쓰는 아랫목방은 너무 뜨
겁고, 아들 내외의 웃방은 냉
골이어서 못자는 그런 방이었
다. 이로부터 1 9 7 8년 4월 모친
이 8 7세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동에서 별세할 때까지 아들
내외는 처처로 이사를 다니며

시양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대
명동 집은 둘째누이가 거두며
살도록 두었다가 후일에 처분
하였다. 선친이 마련한 세업인
그 집은 텃밭이 딸렸고 부지가
4 0 0평이어서 꽤 큰 규모였다.
그것을 처분할 때 큰돈이 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곳이
대구 도심의 복판이 되고 말았
는데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었
더라면 현재로선 수십억 재산
이 되고 남을 것이었다. 
부산의 문현동 셋집이 있는

곳도 군부대가 가까워 군인 가
족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
다. 도로도 서면과 동래로 통
하는 대로나 포장이 되어 있고
골목 소로는 물론 이면의 간선
도로도 흙길이고, 수도가 들어
오지 않아 우물물을 길어다 먹
고 그 물을 아껴가며 빨래도
하였다. 그 동네에서 우물이
집안에 있는 게 어씨 중령이
사는‘어중령집’이었는데 이를
달리‘우물집’이라고도 부르며
온 동네 사람이 물을 길러 드
나들었다. 시장은 범일동까지
보러 다녔다. 가까운 이웃에는
또 병기사의 중령 헌병참모가
살았는데 그 집이 호화롭게 살
고 부인이 사치한다는 소문도
왜자했다. 거기에서도 광주에
서처럼 이웃에 부대의 선임하
사 집이 있어 부대에서 나오는
부식자재를 파는 장마당이 서
고 있었다. 그 규모가 광주 운
천리의 것보다 큰 게 달랐다.
또한 거기에서 파는 부식품이
일반 가게나 시장보다 싸므로
동네 부녀자가 너도나도 몰려
가 식자재를 사 날랐다. 그러
나 감찰부장의 부인 신덕임은
범일동으로 나가 시장을 보아
다 먹으며 그 집은 못본척 지
나치고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

▲ 부산 문현동 집에서 어린 장녀와 함께

▲ 부산 시절 해변에서 군장교 부인들과 함께

남기고 갈 이야기

격랑의 세월 8 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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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장녀와
함께



72 0 1 4년 5월 1일 목요일 제157호
장마당집은 그런 부정비리에
호랑이같이 무서울 감찰부장이
이웃에 세들어 있는데도 이를
알기나 하는지 아랑곳 없었다.
또 권대위도 이를 뻔히 보아
모르지 않을 텐데 차마 사는
동네 이웃의 일을 어찌할 수
없어선지 내색이 없었다. 
한번은 사령관 집에서 잔치

가 있어 부대의 참모장교 부인
들이 모두 관저로 초대되었다.
신덕임 부인은 남편이 대위이
지만 사령부의 감찰부장이므로
거기에 빠지면 안된다 하여 젖
먹이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사령관 집에 가게 되었다. 수
시로 젖을 물려야 하는 갓난아
이를 업지 않고는 갈 수가 없
는데, 젖이 없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놓고 홀몸으로 다
녀올 수도 없어서였다. 사령관
집에 가 보니 관저가 으리번쩍
하게 크고 숙소 당번병인가 하
는 병사들이 분주히 음식을 나
르며 심부름에 열중이었다. 그
리고 거기에 초대되어 온 영관
장교 부인들은 하나같이 세련
되어 귀부인처럼 꾸민 치장을
경연하고 있는데 자기는 식모
같은 차림에 젖먹이까지 업고
나타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당
혹스러워 몸둘 곳이 없었다.
영관장교들이 잘 지내고 남편
이 소령만 되어도 그 부인이
귀부인 행세를 한다는 소리를
안들어본 바는 아니었다. 그러
나 이런 자리에 젖먹이를 업고
나간 신덕임 새댁은 그러한 군
대의 장교 부인사회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4ㆍ1 9와 5ㆍ1 6의 격동
1 9 5 9년 1 2월 8일자로 병기사

령부의 감찰실장 겸 검열과장
으로 부임한 권익현 대위는 한
달 만인 1 9 6 0년 1월 9일 검열
과장의 직무만을 보도록 발령
되고 한 달 뒤인 2월 1 0일에는
검열과장으로서감찰부장을 겸
무하는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두 달쯤 지난 4월 1 9일 서울에
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정
권이 무너지는 4ㆍ1 9의거가 일
어났다. 
그보다 앞서 3ㆍ1 5부정선거

에 유혈로 들고 일어난 대규모
사태가 마산에서 터지고 그것
이 한 달 뒤 서울에서 타올라

4월 1 8일 고려대생들이 의거하
여 서울의 안암동과 동대문을
돌파하여 종로5가에서 정치깡
패대와 충돌하여 피비린 난타
전이 일어나 사태는 걷잡을 수
가 없었다. 그리고 4월 1 9일
서울 동숭동의 서울대생을 비
롯하여 모든 서울 소재 대학생
과 고교생까지 거리로 뛰쳐나
와 인산인해를 이룬 시위는 이
나라에서 1 9 1 9년 3ㆍ1독립만세
시위 이래 최대의 민중봉기로
돌변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이
무렵 조용하였다. 
부산에 주둔한 군부대에서는

아무런 동요나 변화가 없었고
계엄령도 서울에서만 내렸지
부산지역은 무관하였다. 또한
군인이 정치나 사회상황에 개
입할 일도 아니어선지 군 내부
에는 특별한 대처지침 따위도
하달되는 게 없었다. 집에 있
는 부인 신덕임으로서는 더욱
소식이 깜깜이었다. 그 무렵이
영상매체가 있던 시대도 아니
고, 집에 조그만 라디오 하나
가 있었는데 마침 그마저 고장
나 들을 수가 없었다. 항간에
는 벼라별 소문이 도는데 그
중에는 서울에서 데모대가 임
신한 여자를 죽여 지프차에 묶
어 매달고 다닌다는 해괴한 소
리도 있었다. 신부인은 마산
친정집이 바로 3ㆍ1 5의거탑이
선 길가여서 소요사태가 났을
때 시끄러웠던 소식을 전해 듣
고 있던 처지였다. 
세상이 변하여 이승만 대통

령이 하와이로 망명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서 7ㆍ2 9선거를 치
른 끝에 내각책임제하의 민주
당정권 장면 국무총리의 정부
가 들어서고 세상은 연일 들끓
는 민심의 시위와 궐기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런 가
운데서도 무풍지대에 있는 것
처럼 시국과 관계없는 군생활
을 하면서 권대위는 해가 바뀐
1 9 6 1년 4월 2 2일, 4ㆍ1 9가 난
지 만 1년이 지나기까지 병기
사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4
월 2 3일자로 육군본부의 특명
을 받아 1 0 3보충대 소속으로 5
일 동안 대기하는 상태이다가
4월 2 8일자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제6관구사령부 감찰참모
부의 조사통제계장으로 발령되
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명령

에 공식 기록된 경력이고 실제
는 그와 같지가 않았다. 
처음에 권대위가 부산의 병

기사에서 전출명을 받은 것은
의정부의 1 0 3보충대가 아니라
대구의 2군사령부이고 그곳에
서 영천의 교육기지사령부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영천으로
전출하는 게 오히려 대구의 대
명동 집이 가까워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가족과 함께 대명
동의 본집으로 이사하여 머물
게 되었다. 그리고 대구에서
기차로 통근하며 영천의 사령
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보직을
받기 전이었다. 이때 박정희
소장은 부산의 군수기지사령부
에 사령관으로 있다가 2군사령
부의 부사령관으로 전임되어
와 있었다. 군기사와 병기사가
부산에서 서로 별도의 부대로
서 종횡적으로 직무가 연관되
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사령관
과 참모진이 교유하는 일이 있
었고, 권대위도 두세 차례 사
사로이 박정희 사령관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권대위가
1 0년 전 육사 시험에 시험관으
로 수험생에게 웅변을 실연시
켰던 일을 기억하시는지 물었
다. 그러자 박사령관이 대번
그때 일을 떠올렸다. 
“아, 그때한 놈이 웅변을 잘
한다고 해서 어디 한번 해보라
고 시켰었지.”
“그게 바로 접니다, 각하.”
“아, 그래? 그때 큰 소리를
외쳐대던 게 바로 네야?”
하며 박사령관은 반가워했었

다. 이런 일도 있는 터여서 권
대위는 같은 2군 산하의 가까
운 영천에 근무하게 되었으므
로 그 2군의 부사령관인 박장
군에게 가 인사를 드려야겠다
고 생각하고 찾아갔다. 박소장
이 찾아온 그를 보고 잘 왔다
고 웃으며 어디로 전속되었는
지 물었다. 권대위가 영천으로
발령받았다고 하자 박소장이

‘왜 네가 영천으로 가?’하고
당장 부관참모를 불러서는‘야
아를 6관구로 보내!’하고 꾸
짖듯 명령했다. 그래서 권대위
의 인사기록카드, 즉 장교자력
표에는 이런 과정이 빠지고 6 1
년 4월 2 3일자로 1 0 3보충대로
대기발령되었다가 4월 2 8일자
6관사특명으로 6관사 감찰참모
부의 조사통제계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 권대위는 1 0 3보

충대를 거치지 않고 대구 2군
사령부에 있다가 박부사령관의
명에 따라 5월 1 4일에 서울 영
등포의 6관구사령부로 전출하
였다. 그리고 5월 1 4일 일몰
전에 6관사에 전입하여 더플백
을 풀고 미처 사령관에게 전입
신고를 하기도 전인 이튿날 5
월 1 5일 밤, 즉 5월 1 6일 새벽
에 5ㆍ1 6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 쿠데타의 진원지가 바로 6
관구사령부였다. 권대위는 물
론 사전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슨 낌새도 느끼지 못하며 그
거사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이

명하는대로
급거 발령
을 바꾸어
받고, 그러
한 6관구사
령부로 달
려왔던 것
이다. 
긴 박 한

상황에 달
리 두서가
없는 혁명
의 베이스
캠프 6관구
사령부에서
는 권대위
가 사령관
에게 전입
신고를 하
고 보직을
받고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어느날 혁명정부의 경기도지사
로 발령받은 박창원 장군이 6
관구사령부에 무슨 일로 들렀
다가 거기에서 돌아다니고 있
는 권대위를 발견하고 물었다.
박장군은 권대위가 육사생일
때 생도대장을 하던 터여서 잘
알고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예, 감찰참모부에 보직되었
는데 뭐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거저것 뛰어다니다니, 잘
됐다, 너 경기도로 나하고 같
이 가자.”
당시 경기도청은 지금의 경

복궁 전면에 있던 중앙청 앞
오른쪽 가각의 현재 공원 자리
에 있었다. 박장군은 6관구의
참모장 김재춘 대령에게 권대
위를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는
자기 지프차에 태워 가버렸다.
이렇게 되어 6관구사에 전입온
지 며칠 만에 권대위는 또 경
기도지사의 비서실에 파견되어
검열 업무를 맡게 되었다. 박
창원 지사는 현역군인으로서
갑자기 경기도정을 맡게 되어
아는 것이 없으므로 우선 산하
시군의 실태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서 군의 감찰
검열 업무에 통한 권대위를 데
려다 비서실에 두고 검열 업무
를 맡겨 단시일 내에 도내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검열을 하
고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오라
하였다. 당시에는 인천시도 경
기도에 속해 있었다. 하루에
나가서 한 시군을 돌아보아 가
지고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
아 어떤 곳은 여러번 되짚어
찾아가 행정실태와 지역의 특
성 등을 알아 가지고 돌아와
지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니 거의 매일 원근의 시군청으
로 출장을 돌아다녀야 하였다. 
한편 대구 본가에 있던 가족

은 음력 5월 7일이 제사가 들
어 있어 서울에서 제사를 지내
러 내려온 권대위를 따라 이사
하기로 결정하여, 그 이틀 뒤
인 양력 6월 2 1일 노모를 모시
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으로 이
주하였다. 대흥동에서는 큰 기
와집의 아래채에 일본식 후스

마 맹장지로 칸막이를 대신한
두 칸짜리 방을 3만 원에 전세
로 얻었는데 마당에 수도가 있
고 물이 잘 나왔다. 신덕임 부
인은 이때 차녀를 임신하여 7
개월째여서 1 5세짜리 소녀가정
부를 하나 구하여 데리고 있었
다. 이러한 집에 권대위의 동
기생과 군부대 친구들이 몰려
와 술을 마시고는 뒹굴며 자고
가기가 일쑤여서 세 살짜리 아
이를 키우며 만삭이 되어가는
몸으로 노모를 모시고 남편과
그 친구들까지의 수발을 다 들
기가 어려워서였다. 이 대흥동
집에서 권대위는 마포쪽으로
걸어나가 전차를 타고 광화문
까지 가 경기도청에 출근하였
다. 
그렇게 권대위가 경기도지사

실에서 2개월여 파견근무를 하
고 있을 때 혁명정부에서는 중
앙정보부를 조직하였고, 권대
위는 파견처가 경기도에서 갑
자기 중앙정보부로 바뀌어 강
원도의 춘천분실장에 차출되었
다. 소속은 공식적으로 아직도
6관구사령부 감찰참모부로 되
어 있는 채였다. 그리고 강원
도에는 전방지역과 군부대가
많아 1군사령부가 있는 원주에
중앙정보부의 지부가 있고 춘
천에는 그 산하의 분실이 있게
되어 거기로 전보되었던 것이
다. 이때가 1 9 6 1년 9월이었다.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권대위는 혼자 춘천으로 전출
하였다. 권대위가 나가 근무하
는 춘천분실은 강원도청 안에
있고 4 ~ 5명 부하직원이 딸려
있었다. 분실장의 일과는 주로
원근의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방첩대와 협조하여 각급 부대
의 동향과 정보상황을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가
까운 부대는 지프차로 이동하
며 방문하지만 먼 지역은 인근
사단의 경량정찰기 L 1 9을 빌어
타고 이동하였다. 당시는 한국
군 사단에 헬리콥터가 없었다.
그렇게 쉴새없이 전방을 돌아
다니는데 겨울철이 되어 폭설
로 한번은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일기예보가 지
금처럼 정확하고 치밀하지도
않았다.           <차항미완>

▲ 소령 시절

▲ 대구 대명동 집에서 셋째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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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에 큰 스승이 되다(승
전)
“진나라는 국토가 작았으나
그 뜻은 컸습니다. 있는 곳은
외졌으나 행하는 일은 치우치
지 않았습니다. 또 목공은 백
리해百里奚라는 인물을 알아
보고 크게 써 성공하였습니다.
백리해는 옥에 갇힌 죄수인데
도 목공이 대부를 보내 모셔다
사흘 동안이나 마주 앉아 이야
기하면서 나라 다스리는 일을
의논하고 대번에 재상을 삼았
습니다. 백리해는 저를 알아주
는 주인을 만난 것이 기쁜 나
머지 몸과 마음을 바쳐 진나라
를 제후국 가운데 으뜸가는 패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본
다면 진목공은 천하를 하나로
다스리는 천자로 군림할 만한
인물인데 한낱 제후의 패업을
이룬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인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
소.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
로 잘 가르쳐주시오.”
제경공은 공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후한 예물을 더하여
공구의 집으로 실어 보냈다.
공자와 제경공의 인연은 이렇
게 맺어졌고 뒤에도 좋은 관계
를 가지게 되었다. 
공구의 교육법은 좀 별난 것

이었다. 같은 과목을 가르침에
도 배우는 자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같은 걸 묻는 데 대
한 대답도 상대에 따라 달랐
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판에
박은 듯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이나 지향하는 바
에 따라 알맞는 말로 일깨워주
었다. 묻는 이가 관심을 기울
이며 의심스러워하는 대로 따
라가 쉽게 풀어 학문과 진리의
한 부분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인仁이다. 그
는 이 인이라는 명제를 놓고도
묻는 자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해 주었다. 제자 안회顔回가
어느날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인이란 어떤 것입
니까?”
“사사로운 욕심을 눌러 하늘
이 정한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사로
운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
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인을 이
룰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남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므
로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을 행하
고자 하면 언제나 행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음에 중궁仲弓이라는 제자

가 인에 대해 묻자 이번에는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집을 나와 여러 사람과 어
울릴 때는 높고 귀한 손을 대
접하듯이 하는 게 인이다. 백
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는 마치 하늘과 땅, 그리고 옛
성인의 사당에 제사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
이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게
또한 인이니라. 늘 공경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인이요,
인으로써 행한다면 나가서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들
어와서는 집안 식구와 어울려
원망을 듣는 일이 없으리라.”
그런데 사마우司馬牛라는 사

람이 또 인에 대해 묻자 공자
는 이렇게 답했다. 
“말을 삼가는 것이 인이다.”
사마우는 머리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말을 삼가라 하시니, 그것
만으로 어찌 인을 이룰 수 있
습니까?”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게 얼
마나 어려운가를 안다면 함부
로 입을 놀리지 못한다. 그것

이 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사마우는 말을 잘 하기로 이

름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자
는 그런 사람에게 적절한 답을
골라 주었다. 묻는 사람의 성
격과 교양과 사는 정도 또는
관심사에 따라 인이라는 큰 덩
어리의 한 조각씩을 떼어 주었
던 것이다. 
뒷날 공문십철의 하나인 언

언言偃은 인의 뜻을 간추려 이
렇게 물어보았다. 
“인의 근본은 부모에게 효도
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

덕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의 바탕으로 세
상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요 사상이었다.
효孝는 백행지원百行之源, 백
가지 행실의 원천이라 하는 소
리가 이를 요약한 것이다. 

•천하에 덕을 펴는 이
공자는 일정한 스승은 없었

으나 배우는 일은 어디서든지
평생을 두고 계속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기가 얼마나 배
우기를 즐기는 사람인가에 대
해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
다. 나는 그들의 좋은 점을 골
라 그것에 따르고, 그들의 선
하지 않은 점을 골라 내 자신
을 바로잡는다.”
‘논어’의 다른 곳에서 공자
는 또 이렇게 말했다. 

열 집의 작은 마을에도 반드
시 충성되고 신의 있기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와 같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에
많고 흔하지만,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만 못하기 때
문에 그로써 달라졌을 뿐이다. 

공자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일을 안다고 하지 않았다. 자
기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
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다른
일을 미루고 꿰뚫어 아는 것이
라고 하였다. 또 누가 공자더
러 하늘에서 타고나 그렇게 아
는 것이라고 말하자, 공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 다
음과 같은 말을‘논어’에 남겨
놓았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
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일 뿐이다. 

공자가 마음속으로 받들고
생각하는 스승은 주나라 초기
의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
세 성인이었다. 주나라는 원래
기원전 1 1 0 0년 무렵 지금의 섬
서성陜西省(샨시성) 땅에서일
어났고 문왕 때에 번성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인 무왕이 동
쪽 은나라의 포악한 천자 주왕

紂王을 쳐 없애고 스스로 천자
가 되어 호경鎬京에 도읍하였
다. 그로부터 주나라는 자기네
왕실의 일족과 공이 큰 신하를
중국 땅 여러곳에 봉하여, 일
종의 식민지 같은 제후국으로
거느렸다. 이것을 일컬어 봉건
제도封建制度라한다. 
주나라는 그로부터 3백여 년

동안 호경에 군림하며 위세와
번영을 누렸으나, 기원전 7 7 0
년 경에 중국인이 융적戎狄이
라 부르는 서쪽의 변방 오랑캐
융과 북쪽 적족의 침입으로 크
게 패했다. 그래서 변방 민족
의 위협을 피해 도읍을 호경에
서 동쪽의 낙읍洛邑(지금의 낙
양洛陽)으로 옮겼다. 서쪽 호
경에 있을 때의 주를 서주西周
라 하고 낙읍으로 옮긴 이후의
주를 동쪽에 있다 하여 동주東
周라 한다. 
서주 시대의 주는 은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
켰다. 모든 제도와 예절이며
학문이 그때에 잘 제정되고 융
성했다. 그러나 동주 시대로
들어서면서 천자국으로서의
힘은 약해지고 제후국이 강해
져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제
후국은 천자 나라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며 침
략을 일삼고 저마다 패자覇者
(우두머리)가 되고자 정신이
없게 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를 일컬어 춘추전국시대春
秋戰國時代라 한다. 그 중에서
도 서주의 전기인 기원전 7 7 0
년에서 4 0 3년까지 노魯ㆍ위衛
ㆍ진晉ㆍ정鄭ㆍ조曹ㆍ채蔡ㆍ
연燕ㆍ제齊ㆍ진陳ㆍ송宋ㆍ초
楚ㆍ진秦의 1 2열국이 떨치던
2 6 7년을 춘추시대라 하고, 진
晉의 대부大夫인 위魏ㆍ조趙
ㆍ한韓의 3씨가 진을 분할하여
제후가 된, 서주의 후기 위열
왕威烈王 2 3년, 기원전 4 0 3년
부터 제ㆍ초ㆍ진秦ㆍ연ㆍ한ㆍ

위ㆍ조의 7웅雄이 강성하다가
기원전 2 2 1년 진의 시황이 통
일하여 소멸할 때까지 1 8 0년을
전국시대라 한다. 
동주로 되면서 주나라는 이

렇듯 제후국의 발전에 눌려 주
왕周王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
고 천자의 이름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자
의 직할 영토인 주나라 자체는
실제로 다른 제후국과 같은 처
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오히려 다른 패자 제후국
에 훨씬 못미쳤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

가 생긴 지 6백여 년 뒤로, 그
도읍을 낙읍으로 옮긴 지 2 7 0
여 년이 지난 뒤였다. 그러므
로 이때의 주나라는 천자국으
로서 아무런 권위나 힘이 없고
그저 명색만 남아 있었다. 주
나라는 이처럼 다른 제후국보
다 못하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옛 제도와 문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제후국은 모두
패업�業에만 눈이 붉어서 예
절이나 학문 따위를 돌볼 겨를
이 없었고 오랑캐 같은 야만족
이나 다름없는 짓을 예사로 하
였다. 공자는 무엇보다 이를
개탄하고 걱정하여, 세상에 다
시 도의를 펴고 옛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일으켜야겠다
고 생각했다. 그런 신념 때문
에 문왕ㆍ무왕ㆍ주공 세 사람
은 그가 가장 받들고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노나라는

그 세 성인 가운데 주공을 봉
한 나라이다. 그래서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이 많이 전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천자가 있는
주나라 자체만할 수는 없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언제든 직
접 주나라에 가 그 제도와 문
물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자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형편상 그 실행이 어려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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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사양學琴師襄: 공자가 노나라 악관 사양에게서 거문고를 배우는 그림이다

▲태묘문례太廟問禮 : 공자가 왕실의 사당 태묘에서 제사일을 돕다가 예에 대해서
묻는 그림이다

▲ 대부사사大夫師事 : 대부 맹희자의 유언에 따라 그 아들 맹의자와 남궁경숙이
공자에게 배우러 온 그림이다



나이 3 4세에 그 일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공자는 주나라로 여행을 떠

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했
다. 
“지금 주나라는 이름만 천자
의 왕실이라 하나, 실은 일개
소국으로 머물러 아무 실권도
없는 처지이다. 내가 주나라의
문화를 받들어 흥발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왕실을 부흥
시켜 실권을 회복하고 다시 천
하의 종주로 군림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문왕ㆍ무왕ㆍ주공
이 베푼 치세의 경륜을 비롯하
여 문물과 제도를 어디에서라
도 다시 세워 그것을 시작으로
천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보
고자해서이다. 그런즉 내가 지
금 가는 뜻은 문왕ㆍ무왕ㆍ주
공의 유풍과 유적이며 유물을
찾아보고 그곳의 뛰어난 인물
을 찾아보아 더욱 나의 생각에
확신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
낙읍은 주나라가 쇠퇴하였지

만 중국의 서울이었다. 거기에
는 이름난 학자도 많은데 그
가운데 공자는 당시 이름이 높
던 이이李耳(노자)와 장홍�弘
같은 이를 찾아보고 가르침을
청할 생각이었다. 이때에 이미
공자 문하의 제자는 1천을 헤
아렸다. 그 명망과 영향력으로
공구라는 인물은 이제 천하에
알려진 사람이었다. 
공자가 주나라로 여행할 뜻

을 말하자 이를 받들어 주선한
것은 제자 가운데 남궁경숙南
宮敬叔이었다. 남궁경숙은 노
나라에서 명망이 아주 높은 집
안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맹희자孟僖子는 노나라 정부
의 실권자인데 그런 맹희자의
지차 아들인 남궁경숙이 공자
의 제자가 된 데는 사연이 있
었다. 
맹희자는 성이 맹씨 또는 중

손仲孫씨의 두 가지를 함께 쓰
는 사람으로 이름은 확�이라
하는데 노나라의 대부이며 권
세 있는 중손씨 가문의 대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중손
확, 즉 맹희자가 병이 나 집에
서 요양할 때 예를 잘 아는 사
람들을 모아들여 더불어 학문
을 토론하였다. 
이때 공구는 겨우 나이 1 7세

인데 벌써 그 이름이 알려져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
나 어린 소년에 불과하여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기에는 이르
지 못했다. 그런데 몇 해 안가

공구가 그의 자 중니로 불리며
명성이 퍼지고 그 밑에 학생이
줄지어 모이자 사람들이 그 실
력을 믿게 되었다. 세월이 지
나 공자가 서른한 살이 되었을
때 맹희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
었는데, 중손씨 집안의 여러
대부를 불러 놓고 유언하였다. 
“예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
줄기요, 그것이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설 길이 없다. 내 듣기
로 그 예에 밝으며 장차 거기
에 통할 사람으로 공구라는 젊
은이가 있다고 한다. 그는 성
인의 후손인데 집안이 일찍이
송나라에서 망했다. 그 조상
불보하弗父何(공자의 1 0대조)
는 송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었
는데 임금 자리를 여공견公에
게 주어 양보하였다. 그 7대조
정고보正考父에 이르러 송나
라 대공戴公ㆍ무공武公ㆍ선공
宣公 세 임금을 보필했는데 세
차례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그
때마다 더욱 공손해졌다 한다.
옛적에 장손흘臧孫紇이란 사
람이 말하기를‘성인으로서밝
은 덕을 지닌 사람이 나와 만
약에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
지 않고 사양하는 미덕을 쌓게
되면 그 후손 가운데 반드시
예의에 통달하는 사람이 나오
는 법이라 하였다. 이제 공구
라는 젊은이가 그와 같은 성인
의 후손이니 내 생각에는 필시
그렇게 될 것 같다. 내가 이대
로 죽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기何忌를 그에게 부탁해서,
하기가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예를 배워 입신하게 해 다오.”
하기는 맹희자의 맏아들 중

손하기를 말함이었다. 중손확
은 그러고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노나라에서 그에게 맹
희자로 시호를 내려 그로부터
중손확을 세상이 맹희자로 부
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부
친의 유언에 따라 중손하기는
아우 남궁경숙과 함께 공중니
를 찾아가 배우게 되었다. 공
자는 두 사람을 제자로 맞아
문하에 두고 가르치며, 그 아
버지 맹희자에 대한 인물을 평
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고치
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자이다. 시詩(시경)에 이르기
를 군자가 있으면 그를 본받고
그를 본떠야 한다 하였거니와,
맹희자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
다.”

중손하기는 곧 아버지의 뒤
를 이어 중손씨 가문의 대표자
로서 노나라의 강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사후에 맹의자孟懿
子라는 시호를 받아 맹의자로
불리는데 점차 나랏일이 바쁘
게 되자 공자에게 와 배우는
일이 드물어졌다. 그래도 공중
니는 이제 노나라에서 실권을
장악한 사람의 스승이 된 것이
었다. 그리고 그 아우 남궁경
숙은 중니 밑에서 열심히 학문
을 닦았다. 남궁경숙은 성품이
고상하고 청백하여 몸가짐이
근엄하고 남의 비위를 건드리
거나 누구와 다투지 않았다.
그는 형 중손하기와 동복형제
였으나 어머니가 그를 낳고 얼
마 안있어 죽었으므로 아버지
의 소실 서모庶母 손에서 자랐
다. 그리고 그가 자란 서모의
집이 남쪽 궁궐 근처였던 연고
로 성을 남궁이라 따로 가지게
되었다. 또 경숙이란 그의 자
이고 이름은 괄适ㆍ열閱ㆍ도�
등 여럿이어서 사람들이 헛갈
리는 이름보다 자로 불렀다. 
남궁경숙은 나중에 공자의

열 사람 제자인 공문십철孔門
十哲의 하나로 꼽혔다. 그리고
공자도 이 사람을 신임하고 아
꼈다. 한번은 공자 앞에서 남
궁경숙이 이런 말을 했다. 
“옛적에 예췽(중국 고대 활
의 명수)는 활을 잘 쏘았고,
요�는 배를 잘 엎고 뒤집었으
나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다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했습니
다. 그러나 우禹(하夏나라 시
조)와 후직后稷(주周가 제후국
이었을 때의 시조로 무왕의 1 5
대조)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
도 나라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잠자코 있다

가 경숙이 나간 뒤에 그를 칭
찬하였다. 
“경숙이 군자로구나. 저는
덕을 숭상하려는 게 틀림없
다.”
공자는 사람의 뛰어난 재주

보다 덕을 샀다. 예나 요는 재
주가 세상의 으뜸이었지만 덕
이 모자라 죽음을 얻지 못했고
우와 후직은 농사꾼에 불과했
으나 남이 갖지 못한 덕이 높
았던 것이다. 공자는 뒤에 경
숙에게 질녀를 시집보내 질서
姪壻를 삼았다. 공구는 이미
죽고 없는 본가의 이복형 맹피
가 생시에 자기와 생모에게 표
한하고 박절하였지만 그 딸을
데려다 돌보다가 아끼는 제자
에게 시집보낸 것이었다. 왜
그 사람을 질서로 삼느냐고 누
가 묻자 공자는 대답했다. 
“경숙은 나라가 올바로 다스
려질 때 버림을 받지 않았다.
나라가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
지지 아니할 때에도 그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았다. 몸가짐이
신중하고 성품이 모나지 않기
때문이니 장차 처자식을 불행
에 빠트리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이처럼 현실적이었

다. 그리고 자식보다 조카에게
더 마음을 쓴 것은 이 질녀 뿐

이 아니라 조카 멸蔑에게도 마
찬가지였다. 공구는 형 맹피의
독자이자 아버지의 장손인 멸
을 거두어다 몸소 가르쳤다.
그래서 조카 공멸도 공자의 제
자 속에 들어가 겨우 입신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멸은 사람이 용렬

하여 무엇이고 열심히 하는 성
격이 아니고 심법이 비뚤어져
늘 숙부이자 스승인 공자를 언
짢게 하였다. 그래도 의리와
예의를 무겁게 아는 공자는 내
치지 않고 재삼 타이르고 가르
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장가를 들이고 또 관청에
자리도 하나 부탁하여 마련해
주었다. 멸은 관리 일에도 신
통치 않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었다. 하루는 중
니가 멸을 그 사는 집으로 찾
아가 타이르며 물었다. 
“네가 그동안 벼슬을 살면서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공멸은 볼멘소리로 대답했다.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
습니다. 일은 너무 많아 공부를
못하게 되고 받는 봉록이 적으
니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일가친
척과도 오히려 서먹하게 되었
습니다. 게다가 관의 일이 바쁘
고 늘 급해서 친구를 돌보거나
더불어 어울리지 못하니, 잃은
것은 이 셋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벼슬을 부질
없이 사는 셈이니 답답한 노릇
이다.”
공자는 탄식하고 돌아왔다.

공멸은 그렇다고 집에서 제 시
간을 가진다 하여 다른 일을 해
낼 위인도 아니었다. 돌아온 공
자는 제자 가운데 같은 벼슬을
살고 있는 자천子賤에게 물었
다. 
“너는 벼슬을 살며 잃은 게
무엇이고 얻은건 무엇이냐?”
“제가 벼슬을 하게 되어 잃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 벼슬살이
를 해보니 배운 것을 실행으로
옮겨보게 되어 그 배운 바가 한
층 밝아지고, 녹을 받는 게 있
어 생활이 나아지자 친척과 더
욱 다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관
가 일을 하는 여가에 친지를 돌
봐주게 되어 우의가 더욱 두터
워졌으니, 제가 얻은 것은 이
셋입니다.”
“너는 제대로 벼슬을 하는 사
람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천이 나가자 다른 제자들에
게 말했다. 

“자천 같은 자야말로 군자이
다. 노나라에 예부터 군자가 없
었다면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인
품으로 태어나겠는가.”
공자는 뒤로도 공멸에게 자주

세상을 살며 처신하는 법을 가
르쳤으나 워낙 실속이 없는 멸
에게는 별 효험이 없었다. 조카
공멸이 이러한 반면에 공자의
질서 남궁경숙은 사람이 신실
하고 뛰어나 늘 스승을 곁에서
모시는 제자가 되었다. 후일 제
齊나라에서 역사기록을 맡은
태사太史 벼슬에 있던 자여子
輿라는 사람이 노나라에 와 공
자를 만나보았다. 자여는 공자
를 보고 그 학문과 도덕에 감흥
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탄식하
였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선
생께서 밝고 지혜로운 임금을
만나지 못해 그 도덕을 백성에
게 베풀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보배로운 것을 가르침으로 남
겨 다음 세상에 전하려 하니 지
금 세상을 사는 백성이 불행할
따름이외다.”
공자 앞에서 물러나온 자여가

남궁경숙에게말했다. 
“이제 공중니는 옛 성인의 후
손으로 그 1 0대조 불보하 이래
대대로 덕으로 겸양한 바 있어
하늘이 복을 내린 것입니다. 은
나라를 세운 탕임금은 무예의
덕으로 천하에 군림하였으니
그와 견줄만한 것은 문교와 학
문의 덕입니다. 그런데 은 탕왕
의 후손으로 그 무덕武德에 견
줄만한 인물이 여태껏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니는 주나라 왕
실이 쇠미한 시대에 나시어 옛
성인의 경전과 서적이 모두 빛
을 잃거나 없어져 세상의 기강
이 어지러운데, 온갖 학자가 남
긴 기록을 궁구하고 검토하여
그 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
하여 요순堯舜을 옛 성인으로
받들고 무왕의 도를 법삼아 지
키며, 시경詩經을 새로 엮고 서
경書經을 편찬하였으며 예법을
정하고 음악을 정리하며 춘추
春秋를 짓고 주역周易의 이치
를 밝혀내 후대에 교훈을 크게
드리워 법하게 하였으니 그 문
교의 덕이 막대합니다. 무릇 중
니가 가르친 자 가운데 폐백을
바치고 배운 문도門徒가 3천이
넘는다 하니 혹시 하늘이 그를
소왕素王(왕은 아니나 임금의
덕을 갖춘 성인)을 삼으려는 것
이 아닌가 합니다. 대관절 중니
께서는 어찌 이리 대단한 스승

이 되시었나요?”
<차항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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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노담問禮老聃 : 공자가 남궁경숙을 데리고 노자를 찾아가 예를 묻고 있다

▲ 방악장홍訪樂�弘 : 공자가 음악을 배우고자 악성 장홍을 찾아간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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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는 우리나라 안보관광의
메카이다. 서부전선 첨단에서
D M Z관광의 기점이 되는 파주
는 분단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광은 우리의 눈을
호화스럽게 하지만 안보라는
어감은 생사의 길을 연상시켜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언밸런스
한 두 단어의 결합은 이제 낯
선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구정
설날 오두산 전망대를 찾았다.

•임진강 460m 건너 북한
땅
일산에서 자유로를 타고 파

주 패밀리마을로 가다 보면 오
두산통일전망대가 나온다. 서
울 시청에서 3 5㎞, 인천공항에
서 4 0㎞, 개성공업지구에서 1 9
㎞ 거리이다. 매표소를 통과할
때까지 전망대가 무엇을 보여
줄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
다. 오두산 정상에 올라서자
전망대 건물 앞 마당 끝에 고
성능 망원경이 여러 대 설치되
어 있다. 그 앞은 임진강 건너
북한 땅이다. 고성능 망원경에
5 0 0원짜리 동전을 넣고 눈을
갖다 댄다. 뒤에 있던 일행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어 진짜 사람이 보이네.”
서로의 짧은 대화에서는‘사

람이 있다’는 말이 키워드이
다. 맨눈으로 바라보는 임진강
의 피안은 유령의 도시를 방불
케 한다. 마주보이는 북한 땅
은 관산반도의 선전마을이다.
선전마을은 우리가 붙인 이름
이다. 가장 가까운 곳은 임진
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4 6 0 m
거리이다. 간조 시에는 바닥이
드러나 절벅거리는 길을 장화
신고 건널 수도 있을 듯한 곳
이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금단
의 땅이요, 동토의 왕국이다.
관광객은 부풀어오르는 호기심
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진다.
비극이 카타르시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6 0여년이 지난 전
쟁의 상흔은 아직도 앙금이 되
어 우리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미련이 남은 것인가. 오

두산 전망대가 1 9 9 2년 설립된
이후 2 1년간 1천여만의 인원이
다녀갔다. 올 설에도 1만 이상
이 방문했다. 해마다 1 0 0만 이
상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D M Z관광지에는 연 6 0 0여만이
안보관광이라는이름으로 모여
찾아온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사무소측은 2 0 1 0년부터 트
위터도 운영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민간

인이 출입하며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가 1 9 8 5년 6월
공개돼 하루 7 , 8천 명이 몰리
면서 남쪽 실향민의 성지가 되
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동부
전선 최북단에 위치하여 고령
이산가족과 많은 국민의 왕래
가 불편했다. 이런 문제로 수
도권에 인접한 제2의 통일전망
대가 서부전선 최북단의 오두
산에 들어서게 됐다.  
북한 땅 관산반도는 분단 전

에는 경기도 개풍군이었다. 지
금은 행정구역상 북한의 황해
북도 개풍군 임한지역마을이라
한다. 육안으로도 마을 중앙에
사상학습시설인 김일성사적관
ㆍ인민학교ㆍ북한군초소 등이
관측된다. 주민의 교통은 대개
도보이동이며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잡힌다. 북
한쪽 산은 말끔 민둥산이다.
사람의 땔감이 부족해 화목용
으로 뿌리까지 나무를 잘라가
기 때문이다. 그런 민둥산은
휴전선 인근 주민의 이동을 북
한 경비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통제수단이 되기도 한다.
강쪽에 부분적으로 숲이 있는
데. 이런 것은 군사시설을 위
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땅은 왼쪽 석류포에서

오른쪽 율곡리까지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
지역에는 주로 군인
가족이 사는데 짓다
만 건물처럼 2 ~ 5층
의 잿빛 슬라브 가옥
과 단층 황토집들이
다. 농번기나 김일성
ㆍ김정일 생일 때에
인적이 관측된다고
한다. 김정일 사망 때
내외신 기자들이 이
곳 전망대에 망원렌
즈를 세워놓고 동태
를 살피기도 했다. 평
소에 누가 그쪽에서
사람 지나다니는 것
을 보면 마치 혼자만
신기한 것을 구경한
것처럼 화제가 되는
형편이다. 북녘은 여
기에서 보고 또 보아
도 갈증만 나는 땅이
다. 

•통일전망대의
북한 체험

동지섣달 댓바람이 휑하니
북에서 임진강을 건너 불어온
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중
국인 관광객이 떼를 지어 왁자
지껄하다. 그들 조상 중에 6 . 2 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해 임
진강을 사이에 두고 혈전을 벌
이다 전사한 이의 후손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역사의 아이
러니를 중국인은 어떻게 생각
할지 궁금하다. 그들 말대로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명분으로
참전한 영웅들의 전흔을 그려
보고 있을까. 
전망대 광장 정북방향에는

‘재이북부조신위在以北父祖神
位’라 새긴 오석烏石 위패비와
함께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망
배단望拜壇이 있다. 전망대 관
리소측은 명절 때마다 3일간
망향제 기간을 정하여 제수를
마련하고 가족단위로 참배하거
나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고령의 이산가족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는 곳이다. 언젠가
중국 단체 관광을 갔을 때. 두
만강 변에서 마주보이는 북녘
을 바라보며 조촐한 제상을 차
려놓고 어머니ㆍ아버지를 부르
며 꺼이꺼이 울던 한 노년 남
자의 일이 생각났다. 
전망대 광장 주변에는 팔각

정ㆍ통일염원비ㆍ조만식선생
동상 등의 통일 상징물이 설치
되어 있다. 고당 조만식은 북
한에서 조선민주당을창당하여
소련 군정과 북한 공산당에 맞
서 싸우다 순국한 인물이다.
그 옆에 박남수 시인이 쓴 고
당을 기리는 시‘세상을 잃던
사람’의 시비가 서 있다. 
북녘을 응시하는 순간에도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밝혔지만 여부를 알 수 없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북남관계
의 전도는 남쪽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든을 넘긴 고령의 이산가족
들은 하루하루 가슴조이며 가
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
다. 통일전망대는 전쟁과 분단
이 의미하는 어둡고 무거운 공
간이다. 그러나 파주는 접경지
대 개발제한에 묶여 풀릴 날이
아득하지만 그 덕에 천혜의 자
연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조강 변을 따라 펼
쳐지는 낙조는 환상적이다. 이
런 곳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있
다는 사실이 사뭇 비현실적이
다. 
3층의 오상전망대는 곡릉천

하구에 있다. 습지와 철새 도
래지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무
장지대는 국제적 생태보호지역
으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 환경의 보고가 되고
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상춘객을 맞이하고, 단
풍으로 물든 오두산의 가을 정
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오두산은 군사지역인 만큼 야
간 관광이 금지되고 있지만 벚
꽃이 피는 4월에는 밤 9시까지
개방된다. 이 산은 해발 1 1 8 m
의 야트막한 언덕이나 삼국사
기에 나오는 성터가 아직 남아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안보나
군사의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통일전망대는 현재적 안보의
일회성 관광지에서 벗어나 자
연 생태와 역사가 얽힌 멀티문
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
다. 
통일전망대 본관은 오두산

정상에 30m 높이로 남북 사방
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실과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
시실에 들어가면 전쟁과 분단
의 편린을 관람 동선에 따라

보여준다. 관람 순서는 기획전
시실ㆍ개성공단 홍보관ㆍ2층
영상실ㆍ3ㆍ4층 전망대ㆍ통일
전시실ㆍ종합전시실ㆍ북한전
시실ㆍ통일염원실로이어진다. 

•전망대
전망대 전시실에서는 대형와

이드 컬러 패널에 설명을 곁들
여 남북교류 현황ㆍ이산가족상
봉 내용ㆍ경제교류 현황 등 우
리나라 통일정책의 성과와 통
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 일부가 남포
및 평양에 들어가 합작 생산한
임가공품도 전시중이다. 전시
실 중앙에 통일지형도를 설치
하여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과
NLL,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경우를 반영한 남북의 철도
와 도로의 연결구간, 남북간의
해로와 공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등을 비롯하여 북한
의 개방 거점인 나진ㆍ신의주
등의 위치를 버튼식 점멸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영상 미디어 터치스크린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영
상 내용도 시청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북한전시실
북한 전시실은 관람객이 호

기심 어린 눈으로 여기저기 들
러보는 곳이다. 북한의 생활상
을 주제별로 구획지어 구성함
으로써 북한내의 다양한 분야
를 종합 체험할 수 있게 한 공
간이다. 생활상은 의식주와 학
교생활, 주민의 일과와 군대생
활 등을 패널과 실물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북한의 소학교 교실은 우리

의 6 0년대를 연상시킨다. 칠판
위에 걸린 김일성 부자의 초상
화가 한눈에 들어와 북한의 학
교 교실임을 강렬하게 부각시
킨다. 북한의 2호 주택 안방에
서도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방에는 또 하나의 북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물건이
있다. 텔레비전 위에 걸린 달
력이다. 북한 달력에는 풍성하
게 차린 요리 사진이 많다.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다
는 이신일씨가 그 달력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군대 시절 북쪽에서나 남쪽
에서나 뿌린 전단을 많이 봤는

▲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건너다본 북한의 겨울 풍경

▲ 청소년 장정대원이 모인 통일전망대 현관

토막 기행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가다
權 貞 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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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 전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내용 등인데,
북한 전단은 대부분 진수성찬
을 차려 놓고 먹는 장면이 많
았다. 배불리 먹여 줄 테니 월
북하라는 뜻인데 그걸 믿고 넘
어갈 남한 사람이 아무도 없
다.”
날씨가 흐려 북한 땅을 조망

할 수 없을 때는 영상관으로
가 대형 화면을 통해 북의 실
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선전 자료와는 달리 우리측 인
사들이 평양을 다녀오면서 촬
영한 자료여서 그 진실을 생생
히 보여준다. 북한체제 선전물
을 제외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승희의 무용과 서커스 공연
등을 시청할 수 있다. 
3층 전망실에 올라가면 남북

공단 지형도 앞에 망원경이 설
치되어 있어 광장에서보다 더
넓게 북한 땅을 조망할 수 있
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
한은 대남선전방송을 휴전 이
후 4 2년 동안 계속해 왔으나
2 0 0 0년 6ㆍ1 5정상회담 이후 비
방방송을 중단하고 민요를 들
려주다가는 확성기를 철수했
다. 우리 군도 대북방송을 해
오던 오두산 교하초소의 대북
확성기를 2 0 0 4년 6월에 철수했
다. 
오두산의 체험 후에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을 향하여 통일
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임진각
에 이르기 전에 자연생태를 관
람할 수 있다. 

•D M Z생태연구소
이 연구소는 생태환경을 조

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청
소년 탐사대와 들꽃생태학교
ㆍ철새생태학교를 두어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통선 통일마을에 둥지를 튼
들꽃생태학교에서는 DMZ 안
의 특선식물과 희귀식물을 직
접 볼 수 있다. 동절기를 제외
하고는 들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제공된
다. 철새생태학교에서는 각종
철새가 도래하고 서식하는 자
유지역 DMZ 안에서 접경지 생
태체험 활동과 겨울철 야생조
수 보호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장소가 군사분계지
역 안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한다. 

•임진각
연간 4 0 0만의 내외국인이 방

문하고 있는 임진각은 1 9 7 2년
실향민을 위해 지은 3층 건물
이다. 1950년 6월 2 5일 일어난
남북전쟁과 그로 인한 민족분
단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기 위
해 조성한 것이다. 옥상의 전
망대에서는 민간인 통제구역
에 있는 해마루촌과 D M Z를 조
망할 수 있다. 임진강지구 전
적비와 미군참전비 등 각종 전
적비가 서 있으며 남북이 분단
되기 전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
관차가 멈추어 선 채로 전시되
고 있다. 임진각 관광지 내 3

만여 평의 너른 언덕에는 통일
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누리공
원이 자리하고 있다. 

•도라전망대
경의선 도라산역과 함께

DMZ 안에 위치한 전망대로 남
한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넘겨다볼 수 있는 곳에 있다.
도라전망대는 도라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북한 초
소와 남한 초소 간의 거리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워
1800m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
서 방문 시 행동에 주의하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전
망대 뒤쪽으로 돌아가면 망원
경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망원경을 통해 개성의 송악산
과 김일성 동상, 기정동과 개
성공단 등을 볼 수 있고, 날씨
가 좋으면 DMZ 내에서뛰어다
니는 노루나 사슴을 발견할 수
도 있다.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에 있

는 제3땅굴은 북쪽에서 남쪽으
로 침투하여 뚫은 것으로 제2
땅굴과 같이 아치형으로 굴착
한 대규모 갱도로 폭이 2m, 높
이가 2 m에 총길이는 1 6 3 5 m이
며 남방한계선까지 거리는
4 3 5 m이다. 전술능력으로 보면
시간당 무장병력 3만 명을 통
과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위
치가 임진각에서 서북으로 4
㎞, 통일촌 민가에서 3 . 5㎞ 밖
에 안되는 곳으로서 서울까지
는 4 4㎞에 불과하다, 2002년 5
월 3 1일부터는 첨단 시설을 갖
춘 D M Z영상관과 상징조형물
ㆍ기념품 판매장이 설치되어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
리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루촌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에 속한 마을로 DMZ 인근에
있는 민간인 통재구역내의 주
거마을이다. 6ㆍ2 5전란 당시
버려졌던 곳을 정부가 새롭게
주거 마을로 조성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자
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
여름에는 반딧불이 등을 볼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환경부 지
정마을ㆍ자연생태 우수 마을
ㆍ농협지정 팜스테이 마을이
라는 등의 이름으로 유명해졌
다. 주변에 통일동산ㆍ임진각
ㆍ평화공원ㆍ허준묘ㆍ제3땅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이들
과 연계하여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우리 안동권씨의 추밀

공ㆍ충헌공ㆍ정헌공ㆍ밀직공
ㆍ부윤공ㆍ화산부원군의 열선
조 묘역이 일대에 있는 곳이
다. 특히 대파조 추밀공의 향
사 때 우천으로 묘정 행사를
못할 경우 이곳 해마루촌의 마
을회관을 빌어 옥내 향사를 봉
행하는 곳이어서 권씨 후손에
게 남다른 곳이다. 

권영빈權寧彬
(한국문화예술
위원장)씨는 2
월 1 9일 한국
고전번역원 제
3대원장으로

선임되어 3월부터 취임하였다.
1 9 4 3년 경북 예천 출신 좌윤공
파 3 4세손인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석사를 한 후
언론계에서 중진에 이르며 중
앙일보사에서 논설주간ㆍ주필
ㆍ부사장에 이어 사장을 지내
고 한국신문협회 부회장ㆍ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2 0 1 2년 3월부터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전신이 민족문화추진회
인 한국고전번역원의 원장이
되었다. 저서로 칼럼집‘어느
좀팽이의 작은 소망’이 있고
번역서로 벤자민 슈워츠의‘중
국 공산주의 운동사’와 한나
아렌트의‘어두운 시대의 사람
들’등이있다. 

권문식權文
植 (현대ㆍ기
아차 고문)씨
는 2월 24일
현대ㆍ기아자
동차 연구개

발본부의 사장으로 3개월 만에
복귀하였다. 그는 작년 1 1월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었던 현
대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
고 경질됐었다. 현대차그룹은
‘권문식 사장이 지난해 리콜
등 품질현안에 대해 책임을 지
고 자진 사임했지만 그의 전문
성과 경력ㆍ리더십 등을 고려,
원점에서부터 품질과 R&D 능
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임
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1954
년생 서울대 기계공학과, 독일
아헨공대 생산시스템공학박사
인 그는 2 0 0 8년 현대제철 사장
으로 재직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
술인’에도 선정되었다. 이때
그는‘직접 해보는 용기가 세
계최고의 밑거름이고, 핵심기
술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다’
고 하면서‘친환경 연료전지차
독자개발이 그 일생의 보람’이
라고 피력하며 자기의 걸어온
길을 회상했다. 어린 시절 그
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를 싫어
하여 산으로 뛰어다니는 게 재
미였으며 집안이 어려워 기성
회비를 못내 선생의 눈총을 무
서워하는 아이였다. 그런 그를
4학년 담임이 보충수업까지 해
주며 다잡아 기르더니‘문식이
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아이들에게 일렀다. 중학교 때
는 수학교사가‘그놈 참 수학
잘하게 생겼다’고 찬탄해 주었
다. 그런 격려가 그를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게 하고
오늘이 있게 하였다. 현대정공

을 거쳐 1 9 9 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차의 기술기획팀
이사로 부임하면서 그는 자동
차 리사이클 전담조직을 설치
하며 환경경영 정책과 기술의
기틀을 다졌다. 이는 이후 연
료전지차 개발로 이어지는 환
경경영의 초석이 되었다. 2007
년 미셸린비벤덤 대회에서 유
수의 업체를 누르고 연비와 소
음 부분에서 최고로 꼽힌 연료
전지차를 그가 개발하였다. 

권동칠權東七
(트렉스타 대
표ㆍ부산ㆍ부
정공파 3 7세)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웃

도어 신발업체 대표로서 3월 7
일 부산 본사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컨퍼런스를 열고‘수출
시장을 공략해 올해 글로벌 톱
1 0에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렉스타는 내수를 넘어 이미
아시아ㆍ미주ㆍ유럽 시장 등
세계 2 4개국에 진출해 있다.
O E M이 주류인 국내 신발업계
에서 트렉스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도 바이어 컨퍼런스를 시
작으로 체코ㆍ슬로베니아ㆍ이
탈리아ㆍ독일 등의 시장을 공
략하고 있다. 권대표는‘세계
바이어들과 함께 자연스레 각
국 시장의 특징과 수요를 교환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파
악한다’면서‘이번 컨퍼런스에
일본ㆍ미국ㆍ스페인ㆍ스웨덴
ㆍ독일의 대형 유통 바이어가
우리 본사를 방문했다. 나이키
등 다른 글로벌 업체가 일방
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반면
우리는 직접 자기 공장에서 생
산까지 맡아 하기 때문에 개별
국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수정
할 수 있다. 작년에 수출이
40% 성장했다. 20%쯤 더 성장
할 수 있었는데 공장에서 갑작
스런 인력난이 발생했다. 이
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40% 성장을 달성하겠
다’고 말했다. 트렉스타는 4월
에 1 8개 신모델을 출시해 수출
이 매출의 4 0 %인 현구조를 3
년내 역전시키겠다 하고 있다. 

권홍섭權洪
燮 ( 8 3ㆍ복야
공파 야옹공
계 3 4세)씨는
3월 1 2일 서울
근우시회槿友

詩會의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북 예천
출신의 옹은 호가 동봉東峯이
며 한국한시협회 이사로서 동
협회에서 한시작법 강좌를 맡
았고 현재 삼호서숙三乎書塾의
교수로서 한시작법과 맹자를
강의하고 있다. 작년 2 0 1 3년
춘계 능동 시조 태사공 향사에
서는 도유사 수임首任을 행공
하였다. 
권숙일權肅一 ( 8 0ㆍ서울대 명
예교수ㆍ학술원 부회장)씨는 3
월 1 4일의 대한민국학술원 정
기총회에서 제3 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술원은 1 5 0
명 정원에 현
재 1 4 5명 회
원이 있다. 추
밀공파 판서

공계 여주 북내면 세거의 목사
공계 3 5세손인 그는 1 9 3 5년생
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유타대학에서 물리학박사
를 받고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로 오래 재직하며‘자랑스런
서울대 자연대인상’등을 받았
고 한국물리학회장과 과학기술
처 장관을 역임하였다. 

권태신權泰信
( 6 6ㆍ전 국무
총리실장ㆍ국
가경쟁력위원
회 부위원장)
씨는 3월 1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매기관
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임 원
장으로 선임되었다. 1949년 경
북 영천생인 그는 경북고ㆍ서
울대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나
와 미국 유타대 석사와 영국
시티대 경영학석사를 받고 재
경부 예산과장 등을 거쳐 국가
경쟁력강화기획단 부장ㆍ주영
재경관ㆍ대통령 산업통상비서
관ㆍ재경부 국장ㆍ대통령 경제
정책비서관ㆍ재경부2차관ㆍ
O E C D대사ㆍ총리실 사무차장ㆍ
총리실장을 역임하였다. 

권문한權文漢
( 5 9ㆍ전 조선
일보 편집부국
장ㆍ신문협회
사무총장)씨는
3월 2 6일 한국

신문잉크의 주주총회 및 이사
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
로 선임되었다. 1956년 충남
서산 출신인 그는 서울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
비아대 언론대학원에서 수학했
으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서 저널리즘 석ㆍ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조선일보에 입
사해 사회부 기자ㆍ국제부 차
장ㆍ스포츠레저부장ㆍ편집부
국장 등을 지내고 2 0 0 8년 3월
2 4일 한국신문협회의 사무총장
이 되어 재직했다. 

권기확權起確
( 5 4ㆍ복야공파
3 6세ㆍ대전 관
평수학교실 원
장)씨는 지난
2 0 1 3년 4월 제

2 5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율곡의‘화석정시花
石亭詩’글씨로 특선을 한 데
이어 1 0월의 동춘당전국휘호대
회에서도 특선을 하였다. 1986
년 대구대 경영학과를 나온 그
는 주식회사 대교의 지점장 엑
스피아월드의 과장ㆍ양영학원
강사ㆍ한국교습소총연합회 대
전지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학
원사업에 종사하는 중 5년 전
부터 여러 서예가를 사사하며
이 부문에 정진하여 2 0여회의
각급 서예전에 출품해왔다. 

1 12 0 1 4년 5월 1일 목요일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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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論語集注 권일
卷一[논어집주 1권] (승전)

•학이學而 제일第一 [제1편
학이] (승전)

01-04-01. 曾子曰증자왈; “吾
日三省吾身오일삼성오신; 爲
人謀而不忠乎 위인모이불충호?
與朋友交而不信乎 여붕우교이
불신호? 傳不習乎전불습호?”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

마다 세 가지 일로 내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을 도
모하되 충성스럽지는 아니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되 미덥지
아니하지는 않았는가? 가르침
을 받은 것을 익히지 아니하지
는 아니하였는가?’하는 것이
다.”
省성, 悉井反실정반. 爲위, 去聲

거성. 傳전, 平聲평성. •曾子증자,
孔子弟子공자제자, 名參명삼, 字子
輿자자여. 盡己之謂忠진기지위충.
以實之謂信이실지위신. 傳전, 謂受
之於師위수지어사. 習습, 謂熟之於
己위숙지어기. 曾子以此三者日省
其身증자이차삼자일성기신, 有則
改之유즉개지, 無則加勉무즉가면,
其自治誠切如此기자치성절여차,
可謂得爲學之本矣가위득위학지본
의. 而三者之序이삼자지서, 則又以
忠信爲傳習之本也즉우이충신위전
습지본야. •尹氏曰윤씨왈; “曾子
守約증자수약, 故動必求諸身고동
필구저신.”謝氏曰사씨왈; “諸子
之學제자지학, 皆出於聖人개출어
성인, 其後愈遠而愈失其眞기후유
원이유실기진. 獨曾子之學독증자
지학, 專用心於內전용심어내, 故傳
之無弊고전지무폐, 觀於子思孟子
可見矣관어자사맹자가견의. 惜乎
석호! 其嘉言善行기가언선행, 不
盡傳於世也부진전어세야. 其幸存
而未泯者기행존이미민자, 學者其
可不盡心乎학자기가부진심호!”
성省은 실悉과 정井의 반절음이

다. 위爲는 거성이다. 전傳은평성
이다. •증자曾子는 공자의 제자
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이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한다. 성실하게 하
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 전傳은
스승에게서 전수받는 것을 말한
다. 습習은 자기 몸에 익숙하도록
단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자신
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으면 고치
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더욱 힘
써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정성과
간절함이 이와 같았으니 학문하는
근본을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순서를 정한
다면 또 충忠과 신信이 전傳과 습
習의 근본이 된다고 하겠다. •윤
씨가 말하기를“증자는 지켜야 할
것이 간단했기 때문에 행해야 할
것을 반드시 자신에게서 구하였
다”하였다. 사씨가 말하기를“여
러 제자의 학문은 모두 성인에게
서 나왔으나 그 뒤 세월이 흐를수

록 진실을 더 잃게 되었다. 오직
증자의 학문만은 전혀 내면에 마
음을 썼기 때문에 도를 전수함에
폐단이 없었음을 자사子思와 맹자
孟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
깝도다! 그 아름다운 말씀과 훌륭
한 행실이 세상에 다 전해지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아 없
어지지 않고 전하는 것은 배우는
자가 마음을 다해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01-05-01. 子曰자왈; “道千
乘之國도천승지국: 敬事而信
경사이신, 節用而愛人절용이애
인, 使民以時사민이시.”
공자께서 말하였다. “천 대

의 수레를 거느리는 나라를 다
스림에는 매사를 공경스럽게
하고 믿음을 주어야 하며, 비
용은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
며, 백성을 부림에는 때를 가
려야 한다.”
道도ㆍ乘승, 皆去聲개거성. •

道도, 治也치야. 馬氏云마씨운;
“八百家出車一乘팔백가출거일승.”
千乘천승, 諸侯之國제후지국, 其地
可出兵車千乘者也기지가출병차천
승자야. 敬者경자, 主一無適之謂주
일무적지위. 敬事而信者경사이신
자, 敬其事而信於民也경기사이신
어민야. 時시, 謂農隙之時위농극지
시. 言治國之要언치국지요, 在此五
者재차오자, 亦務本之意也역무본
지의야. •程子曰정자왈; “此言至
淺차언지천, 然當時諸侯果能此연
당시제후과능차, 亦足以治其國矣
역족이치기국의. 聖人言雖至近성
인언수지근, 上下皆通상하개통. 此
三言者차삼언자, 若推其極약추기
극, 堯舜之治亦不過此요순지치역
불과차. 若常人之言近약상인지언
근, 則淺近而已矣즉천근이이의.”
楊氏曰양씨왈; “上不敬則下慢상불
경즉하만, 不信則下疑불신즉하의,
下慢而疑하만이의, 事不立矣사불
립의. 敬事而信경사이신, 以身先之
也이신선지야. 易曰역왈; ‘節以制
度절이제도, 不傷財불상재, 不害民
불해민.’蓋侈用則傷財개치용즉상
재, 傷財必至於害民상재필지어해
민, 故愛民必先於節用고애민필선
어절용. 然使之不以其時연사지불
이기시, 則力本者不獲自盡즉역본
자불획자진, 雖有愛人之心수유애
인지심, 而人不被其澤矣이인불피
기택의. 然此特論其所存而已연차
특론기소존이이, 未及爲政也미급
위정야. 苟無是心구무시심, 則雖有
政즉수유정, 不行焉불행언.”胡氏
曰호씨왈; “凡此數者범차수자, 又
皆以敬爲主우개이경위주.”愚謂五
者反復相因우위오자반복상인, 各
有次第각유차제, 讀者宜細推之독
자의세추지. 
도道와 승乘은 모두 거성이다.

•도道는 다스린다는 뜻이다. 마
씨馬氏가 말하기를“8 0 0호의 집에
서 수레 한 대가 나오는 것이 일
승一乘이다”하였다. 천승千乘은
제후諸侯의 나라로 그 땅에서 전
쟁 수레 천 대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경敬은 한 가지만을 주로
섬기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매사를 공경스럽게
하고 믿음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그 일을 공경함으로써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시時는 농사
짓는 가운데 한가한 때를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이 이 다섯
가지에 달려 있다 하였으니 역시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
정자가 말하기를“이 말씀은 지극
히 얕은 것이나 당시 제후가 과연
이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가 있으
면 또한 그 나라를 족히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성인의 말씀은
비록 지극히 흔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상하 모두에게 통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궁극으로 미루
어보면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다스
림도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 만약 여느 사람이 이와 비근
한 말을 한 것이라면 얄팍하고 흔
한 소리일 뿐이었을 것이다”하였
다. 양씨가 말하기를“윗사람이
공경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태만
해지고, 신뢰하지 않으면 아랫사
람은 의심하게 되며, 아랫사람이
태만하고 의심하게 되면 일이 성
립되지 못한다. 매사를 공경스럽
게 하고 신뢰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
는 것이다.‘역易’에 이르기를

‘절약하는 법도를 만들어 재물을
상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는
다’하였다. 대개 사치하는 비용
은 곧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백성을 사
랑하는 일은 모름지기 비용을 절
약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 그
러나 백성을 부림에 그 때를 맞춰
하지 않으면 본업에 진력하는 자
들이 제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없
을 것이니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들이 혜택을 입
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존재하는 바를 논한 것일 뿐이
니 실제 정사를 행하는 데에는 미
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
러한 마음이 없어서는 비록 정사
를 베풀어도 실행됨이 없을 것이
다”하였다. 호씨가 말하기를“대
개 이 몇 가지는 모두가 또한 경
敬을 위주로 한 것이다”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반복하여 이어받으며 각기
차서가 있으니 독자는 마땅히 자
세히 미루어 견주어야 할 것이다.
•원주 : ‘마씨운팔백가출거일

승馬氏云八百家出車一乘’십자十
字，거청방송대자본보據淸�宋大
字本補. •‘마씨운팔백가출거일
승’열 자는 청나라 때 모방한 송
의 대자본에 의거 보충하였다.
•주 : 마씨馬氏는 마융馬融을

말한다. •마융馬融( 7 9∼166) : 동
한東漢의 부풍扶風 무릉茂陵(섬서
성 흥평興平) 사람이다. 자는 계
장季長이고, 마엄馬嚴의아들이다.
일찍이 교서랑校書郞ㆍ의랑議郞ㆍ
남군태수南郡太守를 지냈으며, 지
순摯恂에게서 배웠다. 동한의 경
학자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배우는 자가 항시 수천이었다고
한다. 노식盧植과 정현鄭玄이 다
그 문하생이었다. ‘한서後漢書’
마융전馬融傳에 그가‘논어’에 주
注를 달았다는 기록이 있다. 하안
何晏은‘논어집해서論語集解序’에
서‘남군태수 마융 역시 ’논어‘를
훈설訓說했다’하였다. 황간皇侃
은‘논어의소서論語義疏序’에서
마융과 정현은‘노론魯論’의 편장
篇章을 따르고, ‘제논어齊論語를
참고하고 고문논어古文論語를 검
증하여 논어에 주석을 달았다’고
하였다. 형병邢昺은 소疏에서 마
융이‘고논어古論語’에 주를 달았
다 했는데 신빙성이 부족하다. 장
우張禹가 전한‘장후논어張侯論
語’에 근거하여 그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
와 두‘당서唐書’에는 다 본서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오직 하안의

‘논어집해’에서만 본서를 인용하
였다. 청대淸代의 마국한馬國翰이
지은‘옥함산방집일서玉函山房輯
佚書’중에 2권본으로 편집된‘논
어마씨훈설論語馬氏訓說’이 있고,
근대 사람 용장龍璋이 지은‘소학
수일하편보小學蒐佚下編補’에 1권
본으로 편집된‘마융주논어馬融注
論語’가 있다. 주석서로‘효경ㆍ
논어ㆍ시경ㆍ역경ㆍ삼례三禮ㆍ상
서ㆍ열녀전ㆍ노자ㆍ회남자ㆍ이소
離騷’등이 있다. <사서집해사전
참고>
•주 : 호씨胡氏는 호인胡寅을

말한다. •호인胡寅( 1 0 9 8∼1156) :
송宋나라 건녕建寧 숭안崇安 사람
으로 자는 명중明仲이고, 학자들
이 치당선생致堂先生이라 부른다.
호안국胡安國의 조카로 휘종徽宗
선화宣和 3년( 1 1 2 1 )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흠종欽宗 정강靖康 초에
불려 교서랑校書郞이 되고, 좨주
祭酒 양시楊時에게 수학했다. 고
종高宗 건염建炎 연간에 장준張浚
의 천거로 기거랑起居郞에 발탁되
었다. 상서上書하여 금나라에 대
항할 계책을 진술하고 구차하게
화의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어조
가 간절하고 강직했다. 소흥紹興
연간에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어
금나라에 사신 보내는 것을 극력
저지하다가 엄주嚴州와 영주永州
의 지주知州로 나갔다. 관직은 예
부시랑 겸직학사원禮部侍郞兼直學
士院까지 올랐다. 진회秦檜가 권
병을 잡자 몹시 꺼려하여 조정을
비방하고 폄하했다는 이유로 파직
되어 신주新州에 안치되었다가 진
회가 죽은 뒤 복직했다. 시호는
문충文忠, 저서에‘논어상설論語
詳說ㆍ독사관견讀史管見ㆍ비연집
斐然集’이 있다.

01-06-01. 子曰자왈; “弟子
立則孝제자입즉효, 出則弟출
즉제, 謹而信근이신, 汎愛衆범
애중, 而親仁이친인. 行有餘力
행유여력, 則以學文즉이학문.”
공자께서 말하였다. “제자들

은 집안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밖으로 나오면 공손하며, 행동
을 삼가고 신뢰를 쌓으며, 무
릇 중인衆人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가까이 하라. 이를 하고
도 힘이 남으면 글을 배우는
것이다.”
弟子之弟제자지제, 上聲상성.

則弟之弟즉제지제, 去聲거성. •
謹者근자, 行之有常也행지유상야.
信者신자, 言之有實也언지유실야.
汎범, 廣也광야. 衆중, 謂衆人위중

인. 親친, 近也근야. 仁인, 謂仁者
위인자. 餘力여력, 猶言暇日유언가
일. 以이, 用也용야. 文문, 謂詩書
六藝之文위시서육예지문. •程子
曰정자왈; “爲弟子之識위제자지
식, 力有餘則學文역유여즉학문, 不
修其職而先文불수기직이선문, 非
爲己之學也비위기지학야.”尹氏曰
윤씨왈; “德行덕행, 本也본야. 文
藝문예, 末也말야. 窮其本末궁기본
말, 知所先後지소선후, 可以入德矣
가이입덕의.”洪氏曰홍씨왈; “未
有餘力而學文미유여력이학문, 則
文滅其質즉문멸기질; 有餘力而不
學文유여력이불학문, 則質勝而野
즉질승이야.”愚謂力行而不學文우
위역행이불학문, 則無以考聖賢之
成法즉무이고성현지성법, 識事理
之當然식사리지당연, 而所行或出
於私意이소행혹출어사의, 非但失
之於野而已비단실지어야이이. 
제자弟子의 제弟는 상성이다.

즉제則弟의 제는 거성이다. •근
謹이란 행실에 떳떳함이 있는 것
이다. 신信은 말에 진실이 있는
것이다. 범汎은 넓다는 뜻이다. 중
衆은 여러 사람을 말한다. 친親은
가까이하는 것이다. 인仁은 어진
사람을 말한다. 여력餘力은 한가
한 날과 같은 말이다. 이以는 쓴
다는 뜻이다. 문文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의 문장을 말한다. •정
자가 말하기를“제자들이 제가 맡
은 일을 하고 나서 힘이 남으면
글을 배워야 하고, 제 직분을 행
하지 않으면서 먼저 글을 배우는
것은 자기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하였다. 윤씨가 말하기를 “덕행
이 근본이요 문예는 말단이다. 그
근본과 말단을 궁구하여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 덕의 경
지에 들어갈 수 있다”하였다. 홍
씨洪氏가 말하기를“남는 힘이 없
는데 글을 배우면 배운 글이 제
본질을 소멸시킬 것이고, 남은 힘
이 있으면서 글을 배우지 아니하
면 본질을 지나쳐 비천해진다”하
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힘써 행하
면서도 글을 배우지 않으면 성현
이 완성한 법을 살펴볼 수 없고,
사물의 이치가 마땅한 것도 알 수
없으므로 행하는 일이 간혹 사사
로운 뜻에서 나오기도 할 것이니,
비단 잃고 마는 것만이 아닐 것이
다.
•주 : 홍씨洪氏는 홍흥조洪興

祖를 말한다. •홍흥조洪興祖
( 1 0 9 0∼1155) : 송나라 진강鎭江
단양丹陽 사람으로 자는 경선慶
善, 호는 연당練塘이다. 휘종徽宗
정화政和 8년(1118) 진사가 되었
다. 고종高宗 초에 비서성정자秘
書省正字를 제수받았고 태상박사
太常博士로 옮겼다. 소흥紹興 4년
(1134) 황명에 응해 조정의 기강
이 실추되었다는 상소를 올렸는
데, 당시 재상의 미움을 사 태평
관太平觀을 관리하게 되었다. 광
덕군廣德軍을 맡아 다스리다가 제
점강동형옥提點江東刑獄을 거쳐
진주眞州와 요주饒州 지사知事를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혜정을 베
풀었다. 진회秦檜의 뜻에 반대하
다가 소주昭州로 쫓겨나 그곳에서
졸하였다. 저서에‘노장본지老莊

本旨ㆍ주역통의周易通義ㆍ좌씨통
해左氏通解ㆍ초사보주楚辭補注ㆍ
초사고이楚辭考異ㆍ좌역고이左易
考異ㆍ고금역총지古今易總志ㆍ논어

설論語說ㆍ고경서찬考經序贊’등
이 있다.

01-07-01. 子夏曰자하왈; “賢

논어집주論語集注 새겨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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賢易色현현역색, 事父母能竭
其力사부모능갈기력, 事君能
致其身사군능치기신, 與朋友
交言而有信 여붕우교언이유신.
雖曰未學수왈미학, 吾必謂之
學矣오필위지학의.”
자하가 말하였다. “어진 사

람을 존경으로 대할 때는 마치
남자가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하며, 임금
을 섬길 때는 제 몸을 바쳐서
하며, 벗과 사귈 때는 말에 믿
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
면 그 사람이 비록 배우지 못
했더라도 나는 그를 반드시 배
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子夏자하, 孔子弟子공자제자,

姓卜성복, 名商명상. 賢人之賢현
인지현, 而易其好色之心이역기호
색지심, 好善有誠也호선유성야.
致치, 猶委也유위야. 委致其身위
치기신, 謂不有其身也위불유기신
야. 四者皆人倫之大者사자개인륜
지대자, 而行之必盡其誠이행지필
진기성, 學求如是而已학구여시이
이. 故子夏言有能如是之人고자하
언유능여시지인, 苟非生質之美구
비생질지미, 必其務學之至필기무
학지지. 雖或以爲未嘗爲學수혹이
위미상위학, 我必謂之已學也아필
위지이학야. •游氏曰유씨왈; “三
代之學삼대지학, 皆所以明人倫也
개소이명인륜야. 能是四者능시사
자, 則於人倫厚矣즉어인륜후의.
學之爲道학지위도, 何以加此하이
가차. 子夏以文學名자하이문학명,
而其言如此이기언여차, 則古人之
所謂學者可知矣즉고인지소위학자
가지의. 故學而一篇고학이일편,
大抵皆在於務本대저개재어무본.”
吳氏曰오씨왈; “子夏之言자하지
언, 其意善矣기의선의. 然詞氣之
間연사기지간, 抑揚太過억양대과,
其流之弊기류지폐, 將或至於廢學
장혹지어폐학. 必若上章夫子之言
필약상장부자지언, 然後爲無弊也
연후위무폐야.”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 성은 복

卜이고 이름은 상商이다. 남이 어
진 것을 어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마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대하는
것은, 착한 것을 좋아하는 성실함
에서 나온 것이다. 치致는 맡기는
것인데, 제 몸을 맡긴다는 것은
자기 몸을 제것으로 여기지 않고
임금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을 말한다. 네 가지는 모두 인륜
가운데 큰 것으로서, 행동으로 옮
길 때에 반드시 성실함을 다 쏟아
야 한다. 학문을 하는 목적은 이
를 실천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하
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
람으로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다. 아니면 반드시 학문에
힘써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이미 배운 사람
이라 하겠다 한 것이다. •유씨游
氏가 말하기를“삼대三代의 학문
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있었
다.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곧 인륜에 대해 넉넉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 학문의 도에 있어
여기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자하
는 문학에 재주가 있어 이름이 났
는데, 그 말이 이와 같았다. 그렇
다면 옛사람이 학문을 하는 목적
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런즉‘학이’편은 모두가 근

본을 힘쓰라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이다”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
를“자하의 말은 그 뜻이 그럴듯
하다. 그러나 말의 내용에 높고
낮은 것이 너무 차이가 나, 반드
시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폐단이
있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학문을
그만두게 될까 걱정되니, 반드시
앞장의 공자의 말씀과 같이 한 다
음에야 폐단이 없을 것이다”하였
다. 

•주 : 연사然詞의 사詞는 공자
문화대전본ㆍ상해고적출판본ㆍ제
로서사본에서 썼고, 사詞를 사辭
로 쓴 곳은 요녕교육출판본ㆍ중화
서국본ㆍ사서대전교주본이다. 태
과太過의 태太는 상해고적출판본
ㆍ제로서사본ㆍ요녕교육출판본ㆍ
중화서국본ㆍ사서대전교주본에서
썼고, 공자문화대전본은 태大로
썼다.
• 유씨游氏는 유작游酢을 말한

다. •유작游酢( 1 0 5 3∼1123) : 북
송北宋 때 건주建州 건양建陽(복
건성福建省 건양시建陽市) 사람으
로 자는 정부定夫, 호는 치산�山
이고, 이학가理學家ㆍ교육가이며
세칭 치산�山선생 또는 광평廣平
선생으로 불린다. 유순游醇의 아
우이며, 신종神宗 원풍元豊 5년
( 1 0 8 2 )에 진사가 되었다. 여러 번
태학박사太學博士를 지내다가 감
찰어사監察御使로 발탁되었으며,
화주和州ㆍ한양군漢陽軍ㆍ서주舒
州ㆍ호주濠州 등의 지사知事를 역
임하였다. 정호程顥와 정이程�를
스승으로 섬겼으며, 사량좌謝良佐
ㆍ여대림呂大臨ㆍ양시楊時와 함
께 정문程門의 4대 선생으로 불린
다. 저서에‘역설易說ㆍ시이남의
詩二南義ㆍ중용의中庸義ㆍ논어맹
자잡해論語孟子雜解ㆍ치산문집�
山文集’이 있다. 
•오씨吳氏는 오역吳쭁을 말한

다. •오역吳쭁(약 1 1 0 0∼1154) :
북송北宋 때 건안建安(복건성福建
省 건구시建�市) 사람으로 자가
재로才老이며, 음운학가音韻學家
이다. 휘종徽宗 정화政和 8년
(1118) 진사가 되고, 고종高宗 소
흥紹興 중에 태상승太常丞에올랐
으나, 진회秦檜의 눈 밖에 나 소
흥 1 5년(1146) 천주통판泉州通判
으로 첨차添差되었다. 강직하고
계책이 많았으며, 결단력도 갖추
었다. 저서에‘자학보운字學補韻
ㆍ서비전書裨傳ㆍ논어지장論語指
掌ㆍ운보韻補ㆍ초사석음楚辭釋
音’등이있다.

01-08-01. 子曰자왈; “君子不

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 學則

不固학즉불고. 
공자께서 말하였다. “군자는

행동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 위
엄이 없으니, 배워도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重중, 厚重후중. 威위, 威嚴위

엄. 固고, 堅固也견고야. 輕乎外者
경호외자, 必不能堅乎內필불능견
호내, 故不厚重則無威嚴고불후중
즉무위엄, 而所學亦不堅固也이소
학역불견고야. 
중重은 두텁고 무거운 것이다.

위威는 위엄이 있다는 뜻이다. 고
固는 견고한 것이다. 바깥 행실이

가벼운 사람은 반드시 그 안도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이 중후하지 못하여 위엄이 없
고 배운 것 역시 견고하지 못
한 것이다.

01-08-02. 主忠信주충신. 
따라서 충성과 신뢰를 주된

일로 삼아야 한다.
人不忠信인불충신, 則事皆無實

즉사개무실, 爲惡則易위악즉이,
爲善則難위선즉난, 故學者必以是
爲主焉고학자필이시위주언. •程
子曰정자왈; “人道惟在忠信인도유
재충신, 不誠則無物불성즉무물,
且出入無時차출입무시, 莫如其鄕
者막여기향자, 人心也인심야. 若
無忠信약무충신, 豈復有物乎기복
유물호?”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고 믿음직

스럽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은 모
두 진실하지 못하여 악행을 저지
르기 쉽고, 선행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는 반드시 이를 주된
일로 삼아야 한다. •정자가 말하
기를“사람의 도는 오직 충성과
믿음에 있으니, 성실하지 않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고 제 마음도 안
정되지 않아, 출입을 함에 때가
없고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미음이다. 이것이 사람
의 마음이다. 만약 충성과 믿음이
없다면 어찌 남의 알아줌이 있겠
는가?”하였다. 

01-08-03. 無友不如己者 무
우불여기자.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벗

으로 사귀지 말라.
無무ㆍ毋通무통, 禁止辭也금지

사야. 友所以輔仁우소이보인, 不
如己불여기, 則無益而有損즉무익
이유손. 
무無는 무毋와 통하며, 금지한

다는 말이다. 벗은 내가 어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으면 이로움이 없고 손해
만 있다.

01-08-04. 過則勿憚改과즉물
탄개.”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망

설이지 말라.”
勿물, 亦禁止之辭역금지지사.

憚탄, 畏難也외난야. 自治不勇자
치불용, 則惡日長즉악일장, 故有
過則當速改고유과즉당속개, 不可
畏難而苟安也불가외난이구안야.
程子曰정자왈; “學問之道無他也학
문지도무타야, 知其不善지기불선,
則速改以從善而已즉속개이종선이
이.”• 程子曰정자왈; “君子自修
之道當如是也군자자수지도당여시
야.”游氏曰유씨왈; “君子之道군
자지도, 以威重爲質이위중위질,
而學以成之이학이성지. 學之道학
지도, 必以忠信爲主필이충신위주,
而以勝己者輔之이이승기자보지.
然或吝於改過연혹린어개과, 則終
無以入德즉종무이입덕, 而賢者未
必樂告以善道이현자미필락고이선
도, 故以過勿憚改終焉고이과물탄
개종언.”
물勿은 역시 금지하는 말이고,

탄憚은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다. 제 자신을 다스리는 데 날래
지 못하면 허물이 날로 자랄 것이
다. 고로 허물이 있으면 빨리 고

쳐야 할 일이지, 두렵고 어렵다

하여 구차히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자가 말하기를“학문을 하는
도는 다름이 아니라, 착하지 않은
것을 알면 빨리 고쳐 착함을 따라
야 하는 것일 뿐이다”하였다.
정자가 말하기를“군자가 스스로
닦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하였다. 유씨가
말하기를“군자의 도는 위엄과
중후함을 바탕으로 학문을 이루
는 것이어야 한다. 학문의 도는
반드시 충과 신을 주된 일로 삼
아 자기의 욕망을 이기는 것으
로 부축해야 한다. 그러나 어쩌
다 허물을 고치는 일에 인색하
게 되면 끝내 덕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착한 도를 즐겨 말해주
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허물
을 고치라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하였다. 

01-09-01. 曾子曰증자왈;
“愼終追遠 신종추원, 民德歸厚

矣민덕귀후의.”
증자가 말하였다. “초종初終

에 슬픔을 다하고 (후일에 부
조를) 멀리 추원함에 정성을
다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움으
로 돌아갈 것이다.”
愼終者신종자, 喪盡其禮상진

기례. 追遠者추원자, 祭盡其誠
제진기성. 民德歸厚민덕귀후,
謂下民化之위하민화지, 其德亦
歸於厚기덕역귀어후. 蓋終者개
종자, 人之所易忽也인지소이홀
야, 而能謹之이능근지; 遠者원
자, 人之所易忘也인지소이망야,
而能追之이능추지: 厚之道也후
지도야. 故以此自爲고이차자위,
則己之德厚즉기지덕후, 下民化
之하민화지, 則其德亦歸於厚也
즉기덕역귀어후야. 

공자는 노魯나라 양공襄公
2 2년(서기전 551) 10월에 평창
향平昌鄕 추읍鄒邑에서 숙량흘
叔梁紇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
래 그 조상은 상商나라 사람이
나 그 증조부 때부터 노나라에
옮겨와 살았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은 노나라 여자를 아내
로 삼았으나 딸만 아홉을 낳
아, 다시 주周나라 후예인 안
顔씨의 딸을 취하여 공자를 낳
았다. 공자는 세 살에 아버지
를 잃고 2 4세에 모친상을 당했
다. 
공자의 이름은 구丘이고 자

는 중니仲尼이다. 그는 1 9세에
송宋나라 출신 기관낮⃝官씨를
취하여 2 0세에 아들 이鯉를 얻
었으며 6 6세에 상처한 것으로
전한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

명하고 예교禮敎에 대한 관심
이 컸다. 그가 놀이를 할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기祭器
를 준비해 놓고 예모가 있는
태도로 제사 놀이를 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궁핍하여 젊은
시절 곡식을 지키는 창고직이
나 가축을 먹이는 관리를 지내
야 하였다. 그런 가난에도 불
구하고 그는 일찍 소년기에 육

례를 익혔으며 3 0에는 예악禮
樂을 완성하였다. 
또한 3 4세에 이르러서는 남

궁경숙南宮敬叔과 함께 주나라
에 가 노자老子에게 예를 묻고
장홍�弘에게 악을 물어 익혔
으며 3 5세에는 제齊나라로 가
안평중晏平仲과 교류하였다.
3 7세에 이르러 제나라에서 노
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명성이
자못 드높아 많은 문도를 거느
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도大道
가 마냥 문란하던 당시 공자같
은 인물에게 정치의 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군왕은 만날
수 없었다. 
공자는 5 0에서 6 0세에 이르

는 동안 노나라에서 대사구大
司寇를 지내며 정치이상을 구
현하고자 무척 애썼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추구하는 바 천리
天理를 따르고 받아들이지 않
았다. 이윽고 공자는 6 0의 노
구를 이끌고 여러 나라로 방랑
하게 되었다. 그렇게 떠돌며
처처에서 도와 이상을 역설하
였으나 그의 정치이념을 받아
들이는 군주는 찾을 수 없었
다.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천
하를 두루 돌아봄으로써 고명
한 중용中庸의 이치를 터득하

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시
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에
게 전달하게 되는 진리를 얻어
그 본래의 사명을 몸받게 되었
다. 
공자는 저작에 착수하여 시

경ㆍ서경ㆍ예경禮經ㆍ악경樂經
ㆍ역경ㆍ춘추 등 6경의 보전을
이루어 후세에 남겼다. 그는
독창적 학문정신으로 이룬 저
술로 중국의 문물을 빛나게 하
였다. 역경에서는 천인합일天
人合一의 심오한 우주관을 풀
고, 예ㆍ악ㆍ시경에서는 예정
禮正ㆍ교화ㆍ덕치의 바탕을 이
뤄 놓았다. 그리고 서와 춘추
에서는 역사와 사관史觀을 바
로잡아 중국의 학문 및 경세철
학과 예교 및 덕치의 대통을
세웠다. 그리하여 오늘에 전하
는 사서四書와 십삼경十三經이
다 공자로부터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공자는 나이 7 3세인 노나라

애공哀公 1 6년(서기전 479) 4
월 1 1일 세상을 떠났다. 그로
부터 2천5백 수년이 지난 오늘
까지도 그의 사상과 이념은 맥
맥히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이
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영
원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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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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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 3일 강원도 원주의‘원
주역사문화순례길’을 답사하였
다. 하루 일정의 답사여행이고,
양주의 집에서 혼자 몰고 가는
승용차로 한 시간 남짓의 거리
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고
속도로나 자동차전용 국도에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나 그리
밀리거나 지체되는 편은 아니
었다. 둘러보려는 목표는 원주
시 귀래면 주포리의 경천묘敬
天廟와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의 법천사지法泉寺址 등이었
다. 이동선의 편의상 부론면의
법천사지쪽을 향해 먼저 갔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 2 9번

지에 있는 법천사지는 2 0 0 5년
8월 3 1일자에 사적 제4 6 6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가문화재이
고 신라말 고려 초기의 사찰터
로서 면적이 1 4만2천1 2 2㎡, 4
만3천여 평이나 된다. 그 관광
안내판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
을 대강 옮겨 보면 다음과 같
았다. 

‘고려사ㆍ신증동국여지승람
ㆍ동문선東文選’등 문헌에 전
하는 법천사는 신라말에 산지
가람으로 세웠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중창된 사
찰이다. 특히 화엄종華嚴宗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 종단이
었던 법상종法相宗의 고승 정
현鼎賢이 주지로 있어 법상종
사찰로 번성하였으며, 국사이
던 지광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
이 왕실의 비호하에 법천사로
은퇴하면서 크게 융성하였다가
조선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법천사에는 우리나라 묘탑墓

塔 가운데 최대의 걸작으로 평
가되는 지광국사현묘탑智光國
師玄妙塔(국보 제3 7호)과 탑비
塔碑(국보 제5 9호)를 문종文宗
이 세웠는데, 그중 탑은 일제
시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가 여
기에 없으며 지금 이 자리에는
탑비를 비롯하여 탑지塔址와
부도전지浮屠殿址ㆍ당간지주

幢竿支柱 등이 남아 있다. 
2 0 0 1년부터 2 0 0 4년에 걸쳐

실시한 네 차례의 시굴試掘 조
사 결과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
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
의 건물지建物址 1 9동과 우물
지 3개소, 석축 및 담장유구遺
溝ㆍ계단지階段址를 비롯하여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ㆍ연화
대석蓮花臺石ㆍ각종 기와류 및
자기류磁器類 등의 유물이 확
인되어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
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지광국사현묘탑비에 숨어 있

는 삼족오三足烏, 계수나무와
토끼, 비천인飛天人ㆍ봉황새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며, 법천사에서 공부한 권람權
擥ㆍ한명회韓明澮ㆍ서거정徐
居正은 모두 영의정 등을 지냈
다. 

이 안내판의 말미에서 거명
한‘권람’은 안동권씨 추밀공
파 시조후 1 8세손으로 길창부
원군吉昌府院君 대광보국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으로서 호
는 소한당所閑堂, 시호는 익평
공翼平公으로 양촌선생 문충공
文忠公 휘 근近의 손자이다.
공이 소시에 여기에 와 한명회
와 함께 공부했던 것이다. 그
리고 서거정은 호가 사가정四
佳亭이고 대제학 좌찬성에 시
호가 문충공文忠公이며 바로
양촌선생의 외손자로서 소한당
권람과는 내외종간이고 그 내
종제內從弟가 되는데 또한 이
절에 들어와 함께 공부했던 것
이다. 
다시 법천사지에 있는 안내

판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
다. 

법천사는 고려 중기의 대표
적인 법상종 사찰로 명봉산鳴
鳳山 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당간지주를 비롯하여
지광국사의 현묘탑비와 법당터
및 석탑의 일부 등이 남아 있

으며, 주변에는
이 절터에서
나온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절터의 동편
산기슭에는 지
광국사의 부도
를 모셨던 탑
전지塔殿址가
남아 있다.부도
는 서울로 옮
겨졌으나 탑비
는 그대로 남
아 있다. 탑전
지는 높게 쌓
은 축대 위에
건물을 지었으
며 왼쪽의 건
물터 위에는
기둥을 받치던
돌 주초석柱礎
石, 불상의 뒤
를 장식하던
광배光背, 계단
사이를 장식하
던 대담하고
화려한 조각의

답도석踏道石, 그리고 예배를
하던 단의 배례석拜禮石ㆍ석탑
재石塔材 등 이곳에서 출토된
석재를 모아 놓았다, 
이 절에 관하여 남아 있는

최초의 기록은 9 2 8년(경순왕
2 )으로, 신라 하대에 이 지역
의 대표적 사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무신정
권 이전까지 법상종의 대표적
인 사찰로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아 번성한 사찰이었을 것으
로 보이며, 10세기에서 1 2세기
까지 관웅寬雄ㆍ지광국사ㆍ정
현ㆍ관오觀奧ㆍ각관覺觀등 유
명한 승려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유방선柳方善이
란 학자가 이곳에 머물며 제자
를 가르쳤다고 하며, 이때 한
명회ㆍ서거정ㆍ권람 등이 그에
게서 배웠다고 한다. 허균許筠
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법천사지, 즉 법천사 터의
경내에 있는 지광국사의 현묘
탑비는 고려 시대의 국사승려
정현鼎賢( 9 8 4 ~ 1 0 6 7 )이 열반하
여 다비, 즉 화장을 하고 거기
에서 나온 사리舍利, 즉 유골

을 갈무린 현묘탑(국보 제1 0 1
호)을 세운 이후 1 0 8 5년에 정
현의 삶과 공적을 추모하기 위
하여 그 현묘탑 앞에 세운 비
이다. 그러니까 현묘탑은 유가
에서 말하면 묘소이고 탑비는
그 앞에 세운 묘비 또는 신도
비神道碑와 같은 것이다. 이
탑비의 안내해설판에 있는 기
록을 보면, 원래 여기에 있던
현묘탑은 일제시 1 9 1 2년에 일
인이 도굴하여 몰래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
도한 짓이므로 일제 당국도 이
를 회수하여 1 9 1 5년에 회수하
였는데, 이때 총독부가 원위치
에 환원시키지 않고 총독부 관
내이던 경복궁 안에 세워 놓아
오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밝
혀져 있다. 
후세 유가 귀인 묘소의 신도

비와 같이 큰 규모의 이 비는
앞면에 현정이 9 8 4년에 태어났
고 본명은 원해린元海麟이며
9 9 9년 1 6세에 중이 되어 승통
僧統ㆍ왕사王師ㆍ국사國師의
칭호를 받고 1 0 6 7년 8 4세로 열
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1 3 7 0여 명 제
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탑비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 귀부龜趺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비신 위에 개석蓋石을
올린 형태로 전체 높이가
4 . 5 5 m이다. 귀부의 거북등에
새긴‘왕王’자, 연꽃잎과 구름
속의 용이 조각된 왕관 모양의
이수년首개석, 그리고 비신에
화려하고 섬세하게 새긴 연꽃
ㆍ구름ㆍ용 등의 모양을 통하
여 당시의 조각예술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법천사지를 둘러본 다음에는

귀래면 주포리의 경천묘로 이
동하였다. 경천묘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지자체인 원
주시의 향토문화유적 제1호로
되어 있다. 그 안내판에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순왕敬順王은 신라 제5 6대
왕으로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
閼智의 2 8세손이며 이름은 부
傅이다. 신라는 하대下代( 3 7대
선덕여왕 이후)로 접어들며 중
앙귀족 간의 왕위쟁탈전과 지
방 세력가와 하층민의 잦은 반

란으로 통치력은 점차 약화되
었다. 이런 가운데 신라에 대
항하는 세력으로 견훤의 후백
제와 궁예의 후고구려가 건국
되어 후삼국이 성립되고, 918
년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면서
고려와 후백제 간에 주도권 싸
움이 전개되었다. 927년 경순
왕은 왕위에 올랐으나 신라는
이미 사직을 보전할 힘이 미약
하였으므로 9 3 5년(경순왕 9년)
운명이 다한 나라의 형세를 신
하들과 의논한 끝에 무고한 백
성과 천년 사직의 문화 보존을
위해 고려에 손국遜國하기로
결단하였다.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넘

겨준 뒤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이곳 용화산龍華山의 빼어남을
보고 그 정상에 올라 미륵불상
을 조성하고 그 아래 학수사鶴
樹寺와 고자암高自庵을 세웠다
고 한다. 경순왕이 돌아가자
왕을 추종하던 신하와 불자들
이 고자암에 영정을 모시고 제
사를 받든 것이 영정각의 시발
이었다. 고려 중세에 전각은
무너지고 인적도 끊어졌다가
조선초에 목은牧隱 이색李穡ㆍ
양촌 권근權近 등에 의해 전각
이 중수되었다. 그후 조선 숙
종 때 원주목사 김필진金必振
이 새로 화상畵像을 그리고 다
시 전각을 지어 모셨으나 화재
를 당했고, 영조 때 재건되면
서 임금이 영정각의 명칭을 경
천묘敬天廟로 하사하였다. 그
후 경천묘는 소실되었으나 경
순왕이 머문 유래에 따라 이곳
지명이 귀래면歸來面으로 불리
게 된 점과 무고한 신라인의
생명과 문화를 보전한 왕의 충
정을 기려 원주시가 2 0 0 6년 9
월 이곳 미륵산 아래에 경천묘
를 복원하였다. 

이 경순왕 사당 경천묘는 오
래 자고암에 폐치되어 있던 것
을 고려가 망한 후에 치악산에
은거하던 은현隱賢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이 교우交友 목은
이색에게 그 복원을 부탁하였
다. 목은은 노령이라 몸소 주
선할 수 없어 수제首弟인 양촌
에게 이를 부탁하고 양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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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유적 기행

원주 역사문화유적지를가다
權 泰 煥

편집위원

1 5면으로 계속

▲ 법천사지

▲ 경천묘



4월 8일 오전 1 1시 경기 양주시 산북
동 3 2 9 - 1 0번지 천천泉川의 현석골에서
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2 0세 대사헌공大司憲公 휘 홍弘(세조

1 3년 1 4 6 7 ~중종 1 1년 1 5 1 6 )의
재사齋舍 현석재玄石齋의 준공
식이 열렸다. 
재사의 담장 밖 외정에서 먼

저 행한 준공식에서 대사헌공
종회의 권박원權泊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준공 테이프를
자른 다음 재사 2층의 내당으
로 들어가 고유제를 행하였다.
고유제에서 또한 권박원權泊遠
회장이 헌관이 되어 작헌하였
다. 
1 0 0여 명의 본손과 방손이

참석하였고 대전의 후손 문중에서는 전
세버스를 내어 단체로 참석하였다. 문
중기관에서는 상위 추밀공종회에서 권
영빈 사무국장이, 상위 정헌공종회의

권준식 회장, 상위 참의공종회의 권호
준 이사장, 방계 목사공종회의 권우식
회장, 산하 만회공종회의 권광순 대표,
상위방계 예참공종회의 권영록 회장,
상위방계 지돈녕공종회의 권윤근 회장,
상위방계 화산부원군종회의 권정택 회
장, 상위방계 집의공종회의 권오성 회
장, 상위방계 화산부원군계 목사공종회
의 권태균 회장, 방계 충장공종회의 권
영범 회장 등이 축하화환과 함께 참석

해오고 있었다. 
행사를 마친 다음 1 2시가 되어서는

재사 본채의 뒷마당에 마련된 가설식당
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재사는 위
토산지의 일부가 신설도로부지 등으로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협소했던 구
재사에 대체하여 1 0 0억여 원의 건축비
를 들여 중창하였다는 것으로, 그 규모
가 매우 거창하였다. 

<사진ㆍ글 權炳逸>

4월 6일 일요일 한식일 오전 1 0시에
임진강 북안 민통선 안, 경기 장단군
군내면 점원리 산3 3번지 일대에 있는
추밀공파 정헌공 화산부원군계 시조후
2 5세 주부공主簿公 덕양德養(봉렬대부
전생서주부典牲暑主簿, 1630~1694) 이
하 1 0여 분상의 묘소에서 세사歲事가
봉행되었다. 
최존위 주부공의 향례가 초헌관 권경

택權暻澤에 아
헌관 권주택權
周澤ㆍ종헌관
권영철權寧哲ㆍ
축관 권영섭權
寧燮으로 시작
되어 1 0위의 묘
사를 마치기까
지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어 정
오를 넘겼다. 
향사를 필하

고는 주부공 묘
정에서 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경
과보고와 결산보고가 있고, 결산안이
승인통과된 다음 권정택權貞澤 회장이
7년 동안의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였다. 
신임 회장으로는 권경택씨가 만장일

치 추대로 선임되어 취임을 수락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사진ㆍ글 權貞澤> 

장단군 점원리의 주부공 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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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식을 행하는 현석재의 전경

▲주부공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양주시 산북동 현석재 준공식

▲ 현석재의 준공고유제를행하고 있다

맏아들 총제공摠制公 권천權踐을 원주
에 보내 이를 중창하게 하였다. 이후로
연혁이 오래되면서 다시 중건을 거듭하
였으나 후세는 조선초 목은ㆍ양촌에 의
해 중창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영조 때 재건된 이후 다시 피폐해지자
경주로 옮겨 세우기도 하였는데 거기에
서 또 피폐하여 근대에 경남 하동으로
이건중창하였다. 그래서 현재 경천묘는
이번에 원주에서 새로이 복원한 자고암

의 경천묘와 함께 두 개가 존재하게 되
었다. 
그런데 하동의 경천묘 아래에는 금남

사錦南祠가 따로 서 목은과 양촌을 제
향하고 있으며 한편 이곳이 양촌에게는
유일하게 원향院享, 즉 서원 제향을 받
는 곳으로 되어 근자 그 후손에게 기려
지는 바 되었다. 
경천묘가 있는 주포리에는 또 도지정

문화재로서‘강원도문화재자료제2 2호’
인‘주포리3층석탑’이 있다. 이 석탑은
신라말 경애왕 때 지은 것으로 전하는
황산사黃山寺 터에 흩어져 있던 것을
수습하여 다시 세운 것이다. 탑은 기단
부가 없이 자연 암반에 너르게 깎은 두
장의 돌과 그 위에 2단의 굄돌을 놓고
세 층의 탑석을 쌓은 것이다. 그 탑신
塔身에는 모서리기둥을 새겼고, 그 지
붕돌, 즉 개관석蓋冠石은 크고 두꺼우
며 처마는 그 받침을 3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탑신보다 개관석이 지나치게
두꺼워 다소 불안정한 모습인데 고려시
대 지방사회의 민간신앙의 대상물로 세
운 것으로 보인다. 높이는 2 . 8 m이다. 
귀로에는 연천군 전곡의 국사봉國思

峰과 의정부시 민락동의 송산사지松山
祠址를 둘러보았다. 
국사봉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한탄

강 건너편에 있는 고려말의 충신 김양
남金揚南의 일사逸事가 유래하는 곳이
다. 김양남은본관이 강릉江陵, 호가 일
로정一老亭으로 공조판서를 지낸 김추
金錘의 아들이다. 우왕 8년, 138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특히
함께 등과한 시중侍中 이성계李成桂의
아들 이방원李芳遠과 교우가 두터웠다.
시중 이성계와 방원 부자의 역성혁명易
姓革命으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

되자 김양남은 현재의 전곡읍 은대3리
반곡盤谷 움터에 숨어 지내며 매일 한
탄강 건너에 있는 산에 올라 고려의 도
읍 개성을 향해 통곡하며 재배하였다.
후일 사람들이 이러한 연유로 이 산을
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의 국사봉이라 하
였다. 
김양선은 집 근처에 학소정鶴巢亭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평생을 고려의 신
하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
키다 생을 마쳤다. 국왕이 된 이방원이
그 정의를 생각하여 여러 차례 벼슬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현재 고려말
다섯 충신을 제사하는 의정부의 송산사
松山祠에 배향되어 있다. 
송산사 터는 의정부시 민락동 2 8 5ㆍ

2 8 6번지 일원에 있다. 이 사당은 고려
말에 은둔하여 절개를 지킨 송산松山
조견趙Z)ㆍ원선元宣ㆍ이중인李中仁ㆍ
김주金澍ㆍ김양남金揚南ㆍ유천 등 6인
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는 곳이다. 그

리고 사당터는 경기도 기념물 제4 2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이다. 이 마을은 원
래 조견ㆍ정구ㆍ원선 세 사람이 먼저
들어와 은거하였다 하여 사귀리三歸里
로 불렸다. 여기에 정조 2 2년, 1798년
삼귀서사三歸書舍를 짓고 조견ㆍ원선
의 위패만 모시고 제사했는데 순조 4
년, 1804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부
르고 그 7년 뒤 순조 1 1년에 나머지 4
인을 추배追配하였다. 이것이 고종 때
인 1 8 6 6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으로 건물이 모두 헐려 그 터에 제단을
만들어 삼귀단三歸壇이라 부르며 제향
을 이었다. 거기에 1 9 6 4년 각 후손이
위패석位牌石ㆍ제단석祭壇石ㆍ병풍석
屛風石 등을 설치하여 향사를 받들고
있다. 
송산사지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사

당터이나 유례가 없이 서울을 등지고
개성을 향하는 북향으로 배치된 유적이
다. 

▲ 송산사

1 4면에서 계속

▲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현묘탑비



4월 1 9일 1 1시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노판산老判山
한대곡汗大谷에서 안동권씨 추
밀공파 판서공ㆍ예의공禮議公
계 통덕랑通德郞(근根ㆍ시조후
2 7세ㆍ증 통정대부 첨지중추부
사)공종중의 숭모재崇慕齋 준
공식이 열렸다. 이곳 한 대곡
묘역의 최존위이며 입향조인
통덕랑공은, 안동권씨인으로서
조선조 들어 최초로 문과를 하
여 예조참의에 이른 1 7세 예의
공 선繕의 1 0대손으로, 여주와
남양주의 진건에서 세거하던

선대가 그 고조부 군수공 술述
에 이르러 월곶첨사月串僉使를
지냈던 연고로 군수공의 독자
인 공의 증조부 통정대부 처중
處中이 병자호란에 교동喬桐으
로 낙도落島 입향하여 복거卜
居하였다. 이러한 통정대부의
4남 중 장자 가선대부 득평得
平의 5남 휘 경儆의 차남인 공
은 정조시대 1 5 7 4년, 도서지역
교동에서 다시 육지로 진출하
여 이곳에 복거 입향한 것이
2 6 0여 년에 이르렀다. 처음 공
이 입향했을 당시 이곳은 바닷
물이 드나드는 습지이고 어패
류나 서식하던 황무지였으나
이를 옥토로 개간하여 그 번연
하는 후손이 능히 세거할 수
있는 전장田庄을 이루었다. 현
재 그 후손은 1 0여대를 내려오
며 9 0 0여 세대로 번창해 원근
각처에 산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동권씨 문중에
서 권중동權重東 전 노동부장
관과 권익현權翊鉉 전 민정당
대표를 비롯, 여러 문중 회장
과 기로회 및 요산회원들이 주
최측에서 제공한 전세버스 편
으로 서울에서 내려갔고, 지역
사회의 면장과 향교 전교 등
인사도 참석하여 내빈으로 소
개되었다. 후손 권오윤씨가 사
회를 맡아 마침 사흘 전에 남
해안 진도 근해에서 일어난 대
형 여객선 침몰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생존자의 구조
를 기원하며 의례를 진행하였
다. 준공 테이프가 절단되고

현판이 제막된 다음
공사를 주관한 전임
권오익權五益회장이
경과보고를, 현임 권
보근權甫根 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권중동 전장관이

축사를 통해, 본인이
어려서부터 선친을
따라 안동의 시조 태
사묘太師廟에 가 행
사를 구경하며 선친
에게 들은 이야기로
‘안동권가는 세 가지
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아내를 버리지 않고,
둘은 시집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셋은
조상이 물려준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
는데, 지금 와 보니

통덕랑공 후손은 선대가 남기
신 유산을 잘 지켜 성대한 일
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의 면장과 향교의 전
교도 축사를 하였다. 
이 공사에는 2년여의 기간에

2 0여 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건물은 3 4평 규모의 재사 숭
모재崇慕齋와 3 0수평의 영모당
靈慕堂 및 삼문三門 형식의 솟
을대문이었다. 재실 숭모재는
그 안에서 세사歲事를 받들 수
있도록, 상규常規가 아니나 근
자에 많이들 속례俗禮로 삼고
있는‘재사겸사당齋舍兼祠堂’
의 형태를 취하여 입향 최존 4
위의 위판을 상시 봉안하였고,

영모당은 후손 사망인의 납골
당으로서 6 0 0위를 봉안할 수
있도록 시설했는데 이미 그 1
할인 6 0위가 들어왔다 하였다.
이는 이 영모당을 지은 후에
사망한 후손이 아니고 기왕에
여기저기 분묘로 있다가 개발
등에 밀려 이장하게 된 선대인
이라 하였다. 
이 영모당에 유해가 들어오

는데는 1백만 원의 헌성금을
받는데 이를 기금에 더하여 앞
으로 숭모재의 유지관리를 항
구화할 것이라 한다. 
재사 주위에는 견고한 담장

을 쳤는데 잡인이 들어와 더럽
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의 C C T V를 설치해 두고 있
었다. 이 재사는 납골묘의 설

치를 위해 세운 것이고, 묘지
난과 산지훼손에 대한 방지책
으로 김포시 당국이 권장하고
건축허가 등을 내주어 이루어
진 바였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1 6 第157號 陰曆 甲午年 4月 3日 癸酉

안동권씨요산회 5월 정기총회 및 6월 산행

안동권씨요산회의 5월 정례산행은 정기총회를 겸하여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모든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또한노약자와 가족의 동반을 환영합니다.

5월 정례산행 및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5월 1 7일 토요일 1 0시 3 0분
장소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교통편 : 전철 4호선 수유역 ③번출구에서시내버스 1 2 0ㆍ1 5 3번 갈아타고 덕성여대앞
하차하여 길건너

준비물 : 등산복장에 간편이동식음료
연락처 : 권병일총무 0 1 1 - 2 8 9 - 1 7 4 7ㆍ0 1 0 - 7 7 3 4 - 1 7 4 7

6월 정례산행

6월의 정례산행은 북한산둘레길 일주산행의 제6회차로서그 0 6번 구간‘평창마
을길’형제봉입구에서탕춘대성암문입구까지난이도 중의 5㎞를 3시간에 걸쳐 걷

습니다. 

일시 : 2014년 6월 2 1일 토요일(하지) 10시 3 0분

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롯데삼성아파트 버스정류장(하차후도보 1 5분 거리 형제

봉 등산로입구)

교통편 : 전철 4호선 길음역 ③번출구에서버스 1 5 3ㆍ7 2 1 1번 갈아타고 롯데삼성아파

트앞 하차

준비물 : 등산복장에간편 이동식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 1 1 - 2 8 9 - 1 7 4 7ㆍ0 1 0 - 7 7 3 4 - 1 7 4 7

안동권씨요산회

▲ 준공 행사가 열리고 있는 숭모재 전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세거지

통덕랑공계종중숭모재 준공

▲ 준공 테이프가 절단되고 있다

▲3월 1 5일 토요일의 월례 산행에서 안동권씨요산회원들은북한산둘레길 일주장정
의 0 4번‘솔샘길 : 북한산생태숲앞에서정릉주차장까지 2 . 1㎞’난이도 하의 구간과
0 5번‘명상길 : 정릉주차장에서 평창동 형제봉입구까지 2 . 4㎞’난이도 상의 구간을
연이어 주파하였다. 05번명상길은 북한산둘레길 2 1개 경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
코스의 하나이다. 이명상길의 수직상승에 가까운‘깔딱고개’목제데크 계단길 위
에 있는 쉼터에서 선두에 오른 회원들이 숨을 돌리고 있다. 

▲ 권보근 종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
다

▲ 권중동 전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4월 1 9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통덕랑공
계종중(회장 권보근權甫
根)에서 1 0만 원을 협찬
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